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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 게재논문의 성격: 본 지에서는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이론연구, 논쟁을 정리하는 

개관연구, 측정 및 연구방법론 논문, 또는 실증연구를 게재할 수 있다. 실증연구의 경우에는 심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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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싣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2) 논문작성의 언어: 한글 논문을 원칙으로 하나 영어 논문도 게재 가능하다.

(3) 논문작성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HWP를 사용한다. 논문작성의 상세 양식은 한국심리학회 저술 <학술논

문 작성 및 출판 지침 2판(2012, 박영사)> 과 APA논문 작성 스타일을 따라 작성하며, 2020년 6월부터 

투고되는 논문은 참고문헌과 본문 안의 참고문헌 인용 표기를 모두 로마자로 하며 APA 표기법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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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인 ‘PsycINFO’에 실리므로 미국심리학회(APA) 출판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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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에는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0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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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흐린 선, 가는 점선, 계조 흑백(예를 들어, 회색), 색채 등은 인쇄상의 문제가 있으니 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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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마음건강 향상을 위한 학교 기반 통합지원체계 개관: 

심리학자의 역할과 방향 제안*

 어  유  경          도  례  미          강  지  현†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동덕여자대학교

                                      의생명연구원           아동학전공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실정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

다. 학생 시기의 심리적 문제는 성인기의 정신건강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학

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고 

교사는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학교와 교사를 통한 개입요소의 

적용은 여러 의미에서 효과적이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지난 3-4년에 걸쳐, 교육행정기관과 협업하

여, 학교 장면에서 가장 호소가 많은 학생들의 주의력 및 충동적 행동 문제에 대해 학교와 교사 

및 학부모가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집합교육 및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자살 및 자해 사안에 대한 학교의 대처 유능성을 높이고 전문상담(교)

사의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문위원단’ 활동을 통해 위

기 학생이 발생한 학교 현장으로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다차원적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한편 반

복적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리학자로서 학교 기

반 지원 체계와 어떤 협력적-통합적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추후에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훈련받은 경험과 지식으로 학교현장과 협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학교 기반 통합지원체계, 심리학자의 역할, 학생 주의력 문제, 학생 자살 및 자해 문제

* 본고는 2024년 한국심리학회 특별심포지움Ⅱ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Tel: 02-940-4497, E-mail: counsel4u@dongduk.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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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학생 

시기는 개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심리적 건강 문제에 

취약하기 쉽다(Mulaney et al., 2021; Steinberg & 

Morris, 2001). 이 시기의 심리적 건강 문제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불안, 우울증, 품

행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장애는 이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성

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Paruk & Karim, 2016).

  사회경제적지위, 또래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학생의 정신건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경제적지위가 낮

은 학생은 폭력이나 약물 사용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불안과 우

울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Aneshensel 

& Sucoff, 1996). 또한 정서적 학대와 열악한 가

족관계도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Kaiser & Malik, 2015). 또

한 학업적 압박과 사회적 기대 역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데 학업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부모의 높은 기대치와 상

호작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적절함을 

느끼게 하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 충

동과 같은 정신건강 위기를 촉발하게 된다

(Sandhu & Rajpal, 2015).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의 정신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 문제를 주호소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

료를 받은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ark & Heo. 2021). 특히 200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면서,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산만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를 보이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는데(Seo et al., 2022), 수업참여, 학업성

취, 대인관계 등 학교 적응의 여러 지표에서 

보이는 부적응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Lee, 2023). 그런가 하면 학생의 자

살 및 자해 행동도 두드러지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데, 202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세

에서 24세에 이르는 학생들의 사망 원인 중 1

위는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

고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 자살률

은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자살과 자해의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대함을 알 수 있다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23).

  학교 장면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

인뿐 아니라 또래, 교사, 학교 전반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의 심리적 문제

는 학업 성취도 저하, 결석률 증가 등 자신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타인의 

학습 과정도 방해할 수 있다(Cuijpers et al., 

2021). 또한 학생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교사

는 교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교사의 스트레스와 소

진으로 이어져 결국 교사 본인의 정신건강 악

화는 물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반적

인 교육과 지원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Harding et al., 2019). 따라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는 학교 장면의 여러 영역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학교와 교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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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내의 

학생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 특히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알아차리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Abdinasir, 2019). 비록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딘 경우라도 학교에서 지각된 심리적 문제

는 학교에서 다뤄지거나 문제의 심각도에 따

라 치료적 장면으로 의뢰될 수 있는데 특히 

이는 Wee프로젝트 체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Wee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된 것으로 고위

험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면

서 더욱 활발해져서 현재 학교 단위로 전문상

담(교)사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Jeon et al., 

2015). 그러나 소수의 전문상담(교)사가 다수의 

위기 학생을 모두 전담하기는 사실상 어려우

며, 실질적인 교육이나 지원 등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

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 보더라도 학교 기반 개

입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요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개입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외 선행연

구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를 통합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

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ray et al., 2017). 더구나 아

동․청소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정신건

강 장애의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

면 학교 기반의 치료적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 커리큘럼에 치료적 프로그램이 통

합되고 교사와 학부모가 이런 프로그램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 때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다(Feiss et al., 

2019). 예를 들어, 학교 기반 스트레스 관리 

개입인 DISCOVER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불안

과 우울증을 줄이는 데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

었으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으로 설계될 때 특히 유

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Brown et al., 2019). 

  또한 학교 기반 개입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회복력과 대처 능력을 증진하여 청소

년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장애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e.g., Mcallister 

et al., 2018; Stephan et al., 2011). 실제 호주 퀸

즐랜드에서는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 교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대처 전략 향

상을 검증하였고(Mcallister et al., 2018) 미국 콜

로라도, 루이지애나 등 9개의 주에서는 의료 

및 심리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학교 기반 건

강센터 팀을 이루어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

의 적응와 건강을 향상시키려 하였다(Stephan 

et al., 2011). 이러한 개입은 자원이 제한된 환

경에서도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을 개

선하기 위한 공중 보건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Grande et al., 2023). 그러나 

이러한 근거기반 개입의 학교장면 적용은 국

외 연구 등에서 활발히 보고되고 있을 뿐 국

내 사정은 열악한 실정이다.

  교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학교 기반 개입을 성공적으로 실행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는 종종 정

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효과적으로 식

별할 수 있고 구조화된 절차 내에서 학교 기

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주요한 제공자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학교 기반 개입의 약 40.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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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가 정신건강 개입을 제공하는 데 적

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심지어 이 중 18.4%의 

경우에는 교사가 유일한 제공자였다(Franklin 

et al., 2012). 또한 교사가 제공하는 개입이 학

생들의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 감소

에 중간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속적으로 개입을 실시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었다(Shelemy et al., 

2020). 결론적으로 교사는 학생들과 매일 상

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개입을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 있

고, 교사가 CBT를 비롯한 근거기반 개입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를 학교 장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불안, 우울증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이 효과적이려면 교사에

게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치료적 개입이 학교 장면에서 성공적으로 전

달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정신건강 개입을 

꾸준히 제공하고, 학생의 정신건강 개선 여부

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양질

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학교 문화의 조성이 필수

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 체계에 교육청, 

학교 관리자급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

사의 역할을 지지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

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Gee et al., 2021). 

  이를 위해서는 교사 및 학교와 심리학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비록 교사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의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심리

적 지원을 위해 학생을 의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근거기반 치료적 개입의 일부 요

소를 학교 장면에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교사는 적절한 

개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및 학교와 심리학자 

간의 협력은 학교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보다 생태학적으로 유효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하다(Conoley & Conoley, 1991). 다시 

말 해, 교사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학생 사이

의 간극을 메우는 데 필수적이지만, 개입이 

충실하게 전달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는 심리학자의 반복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런 협력은 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을 촉진하여 교사가 더 큰 자신감과 역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Gee et al., 2021).

  그러나 국내 현실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학

교기반의 중재에서는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특

정적인 근거기반 치료 기법들이 학교 장면을 

통해 전달되거나 적절한 교육을 통해 교사들

에게 전수되기 보다 단순한 심리교육에 머무

르거나 매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예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Kim & 

Cho, 2018).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도 광의의 

정신건강 증진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지는 않

겠으나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학생들의 전반적

인 정신건강 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Kim, 

et al., 2022), 이런 문제로 교사들 또한 어려움

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근거에 기반한 치료 기법 전수와 적용 및 꾸

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에 훈련 받은 심리

학자들이 투입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들이 학교 현장과 협업하여 

임상심리학적 치료 개념과 기법을 학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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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 기반 ADHD, 자살/자해 개입 사업의 개요

에 맞게 적용하여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목

표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위기 

학생 및 그 부모 뿐 아니라 교사 및 학급 등

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지원 체계 안에서 근

거기반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사업들를 소개함으로 좀 더 많

은 심리학자들이 학교현장과 협업을 할 수 있

는 근거가 되고자 한다.

본  론

  본격적인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이러한 사

업들이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임상심리학자들의 학교현장 

공헌과 기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진

의 일부 인원이 Wee센터에서 근무한 바 있었

으며,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한 

2021년 서울시 교육청 학생정신건강시범사업

에서 임상심리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ADHD 

교실 개입 프로그램을 기획한 후 이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울

에 대한 개입으로 컴퓨터 기반 인지행동치료

를 보급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교육청 직원대

상 1:1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런 

사업이 사전에 실시된 맥락 하에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통합센터와 서울특별시 교육

청 민주생활시민과가 협업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 발주하였고 그 실행과정에도 서

울시교육청과 지원청간 협업이 사업의 실질적 

성공을 촉진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다

룰 관련 사업의 대략적인 구조가 그림 1에 제

시되어 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 개발(2021년, 수원시교육지원청)

  개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 현장은 대면 수

업 시, 학생들의 주의집중 문제가 주요 해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전에도 주의력 및 충동

적 행동은 학생들의 흔한 주호소문제 중 하

나였으나 코로나19는 그 속도를 가중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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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만하고 충동적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상담 프로그램> 매뉴얼과 워크시트 표지

(McGrath, 2020),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해

하고 교실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했

다. 전문상담(교)사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위

해 주의력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매뉴얼 개발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가능했던 

데에는 수원시 Wee센터의 기관장이 본 연구

진인 임상심리전문가가 교사들에게 1년 동안 

수퍼비전을 제공했던 사례회의에 참여한 경험

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정신건강전문가는 초등

전문상담(교)사, 중고등 전문상담(교)사 각각 

20명씩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사례회의를 

연속성 있게 진행하면서 맺은 지속적 협력관

계가 작용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학교 기

반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이 중 한국 학교 실정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선정해 연구자들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들은 일차적으로 

수원시 Wee센터로 보내 자문을 받았으며 전

문상담(교)사들에게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을 거쳐 <산만하고 충동적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상담 프로그램> 매뉴얼과 워크시트

를 출판하게 되었다(그림 2). 

  구체적 사업 내용

  이 매뉴얼에서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학생이 

보이는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

고 이런 학생을 상담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어떤 것인지,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점

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교실에서는 어떤 

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생 상

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정조절, 사회성, 주

의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소개

했다. 아울러 전체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 및 각 회기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 등을 

설명했고,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소개된 활

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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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시를 소개했다. 특히 부모교육과 학생에

게 심리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고, 

행동치료의 원칙에 기반한 강화물 활용 방법

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완과 마음챙김을 위

한 활동, 학생들의 자기 관찰(self-monitoring)을 

위한 활동 등도 추가하여 필요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의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의뢰로 진행된 매뉴

얼 개발은 다소 실험적인 시도였는데 본 매뉴

얼은 임상심리학적 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심리교육 방법, 근거기반 치료 모듈을 활용한 

회기 구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재발 

방지 등을 학교 현장에 맞게 재구성한 내용으

로 짜여져 있다. 관할 전문상담(교)사들에게 

배포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상

담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의 막막함과 어

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효과

가 있는 상담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된 매뉴얼

에 기반하여 전문가의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그러나 적용에 대한 피드백을 지

속적으로 받기 어려웠던 점과 학교 현장의 어

려움을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미진함이 있었다

는 한계점도 가졌다. 매뉴얼의 내용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 또는 수퍼비전

이 제공된다면 현장 적용의 가능성이 더 증가

되고 매뉴얼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지도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역량 강화 집합교육(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개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중해진 상황이 되었

다. 학교는 학습 위주의 개입에서 상담적 돌

봄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하는 등, 아동과 교

사 모두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확대되었

다. 한편 교사가 소진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바(Bertel & Weston, 2010; Brouwers & Tomic, 

2000), 학생들의 행동 문제로 인해 학교 장면

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더 늘어

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보이는 

ADHD 및 관련 행동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가

장 호소하는 학생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 장면에서도 주어진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무질서함, 

부주의, 수업 중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거나 

뛰어다니는 등의 과도한 행동 등으로 표현되

는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실제 조

사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ADHD 학생의 교

육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었고, 

증가하고 있는 유병률을 생각해 볼 때 교사들

의 고충 또한 가중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다(Hwang, 2009). 개인적인 차원에

서 살펴 볼 때도, ADHD 학생은 증상으로 인

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주의력과 충동 조절

력이 필요한 사회 기술의 습득이 더뎌 또래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경험하기 쉬우며 연령

이 증가하면서 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다고 해도 반복되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문제

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2011; 

Wehmeier et al., 2010).

  이런 현실에서, 정서행동평가는 특별한 도

움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기에는 역부족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04 -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 평가가 자기보고식이

기 때문이고, 매년 급변하는 학생들의 상황과

는 달리 3년에 한번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교사는 정서행동평가 검사에 

더하여 학생의 정서 행동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시사된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적

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및 개입 매뉴얼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매뉴얼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학생의 문제가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검사

를 교사 수준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Wee클래스에 의뢰하는 방

법, 학생의 부모, 특히 비협조적인 부모와 의

사소통할 수 있는 절차와 기술, 교실 내에서 

교사로서 해당 아동에게 취할 수 있는 개입 

중 근거기반 치료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

법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했다. 특히 교사들

이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는 주의력이 부족하

고 행동 조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

춘 매뉴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매뉴얼 개발을 위해 ADHD 개입 프로그램 

및 학교 개입 관련 연구, 매뉴얼, 학생지도 

전략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개관하였고 

ADHD와 높은 공존률을 보이는 장애에 대해 

경험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개입방법까지 조사

하였다. 또한 임상심리전문가이자 임상 및 연

구 현장의 전임 교원, 대학병원 연구원, 교육

청 위기학생 관리 자문위원 등의 경험을 갖춘 

연구진들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이후, 대학 부

설 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출신과 지역사회내 상담센터 책임자인 임상심

리전문가로부터 매뉴얼의 내용을 자문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적

용이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 현

장 전문자문위원(교사, 장학사 등)을 두어 자

문을 받고 매뉴얼 최종판에 반영하였다. 더불

어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을 원활하게 활용하

게 하기 위해 교실 내 교사의 적절한 문제 행

동 개입 방법에 대한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역량강화 집합교육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히 교사

가 다루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사전 질문을 

받고 이를 집합교육 시간에 설명하고 개입 방

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

었다. 집합교육에서 빈번히 나온 질문과 일선 

학교 교사들의 피드백은 추후 매뉴얼 최종판

에 포함되었다. 이후, 연구진은 심화워크숍과 

사례회의를 총 3회 실시하였는데 역량강화 집

합교육에 참석했던 교사 중 사전 신청을 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반복 진행했으며 집

합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현장에서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반

복 시행된 심화워크숍과 사례회의는 서울특별

시 교육청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

청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 사업 내용

  문헌 연구.  경험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국

내외 ADHD 대상 연구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관 고찰하였다. 조작적 조건형성과 기능적 

행동 분석에 토대를 두어 ADHD의 행동 수정

을 목표로 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문제 

행동의 목록화, 근거기반 선별 도구를 활용하

여 문제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 결

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의

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Barkley, 1998; Dendy, 2021). 이에 

매뉴얼 1장은 ADHD 이해와 선별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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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들을 소개한 후 

이 척도들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

법 및 주의점에 대해 안내하였다.

  국외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매뉴얼 

중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을 선별하여 분석해 

본 결과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는 학교 내의 교사, 학교상담사 및 학교상담

교사가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아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활한 기관 연계가 가능해야 

했다(Coghill, 2021). 따라서 매뉴얼의 2장은 연

계의 필요성과 연계방법 및 주의점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외 매뉴얼에서는 교실 내 개입에 대

해 비교적 많은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

었다(e.g., Bolger et al, 2018; Coghill, 2021). 이 

중 한국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내용을 선별하였고 이 중 일부 기법들은 담임

교사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수정하여 매뉴얼

의 3장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학습지도 영역

은 담임교사의 주요 역할이기도 하지만 부주

의하고 산만한 아동이 매우 어려워하는 영역

이므로 향상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전략, 

적용 방법, 보상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강조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교실 상황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주된 문제인 대

인 관계 문제 등도 다루어 부주의하고 충동적

인 학생 관리와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역량강화 집합교육.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2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실시

하였고 200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실제 참여자

는 176명이었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ADHD 

제대로 이해하기, 교사의 마음 돌보기, 코로나 

시대 학습생활지도, ADHD 학생 교실지도 팁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미리 신청자들에게 받은 

사전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

표적인 사전 질문에는 ADHD 학생인지 교사

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보호자에게 학생이 

ADHD임을 알리는 방법, 학급 내에서 ADHD 

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잘 어울리도록 하는 방

법, 행동조절/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대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 이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집합교육의 주제가 

실무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특히 사전 질문을 

받고 그것을 교육에서 다루었던 방식이 큰 도

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는 ADHD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법을 필요로 하

며, 해당 집합교육이 이러한 필요를 상당히 

충족시킨 것으로 이해되었다. 

  교사 컨설팅.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및 

진행을 지원하였던 교사 컨설팅은 총 3회에 

걸쳐, 교사 10명(담임교사 7명, 전문상담(교)사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첫 번째 모임에

서는 참가자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ADHD 

학생 변별, 연계 교육 및 관련 논의를, 두 번

째 모임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룬 ADHD 학생 

변별, 연계 방법을 적용해 본 후 경험 나누기,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도법 교육 및 관련 논

의를, 세 번째 모임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룬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도법을 적용한 경험 

나누기 및 추가 교육과 관련 논의 후 마무리

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3회의 모임은 각 2주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모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운영되었다. 지난 시

간 모임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고,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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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매뉴얼, <교실 속 충동적이고 산만한 아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ADHD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안내서>의 표지 및 목차

움을 다음 시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어서 실

용적이었고 교사의 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도

움이 될 수 있었다. 10명이라는 비교적 소규

모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참여자 각자의 질문

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었으며 참여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도 가능하여,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었다. 참여자가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로 인해 서로의 다

른 입장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업을 할 수 있

는 지점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고 판단된다. 또한 참여한 교사들은 이 컨설

팅으로 인해 직무 수행 전반과 전문성 신장 

및 지도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는

데 특히 실제 사례와 적용을 기반으로 한 임

상심리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매뉴얼 검토.  문헌 연구를 통한 매뉴얼 개

발, 집단 집합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질문

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을 종합하여 매뉴얼

을 수정하였고 이를 검토위원들에게 발송하여 

자문을 받았다. 검토위원은 교육지원청의 추

천을 받은 장학사 및 연구에 지원한 교사, 전

문상담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등 27명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수정된 매뉴얼 내용인 1장 

ADHD 이해와 선별, 2장 기관 연계, 3장 교실 

내 기법으로 구성되었으며 검토위원은 이를 

검토한 후 객관식 및 주관식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문 결과를 제공하였고 이를 매뉴

얼에 적용하였다. 최종 완성된 매뉴얼의 표지

와 목차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매뉴얼 활용 워크숍.  매뉴얼에 대한 검토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매뉴얼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대․소규모의 워크숍을 실시하였

다. 대규모의 워크숍을 위해 담임교사 300명

을 모집하였고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되었는

데 실제 참여자는 205명이었다. 여기서는 매

뉴얼의 내용과 특징을 상세히 소개하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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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으며 참여

한 교사들의 사전 질문 및 현장 질문에 답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 종료 후 실

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뉴얼과 교육의 내

용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소규모로 진

행된 워크숍에서는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학

교 현장 적용력이 우수한 교사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이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노하우 개방

이 저경력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논의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 현장에 미치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영향에 대한 어려움이 

고조되었고 이에 대한 개입에 대한 시의성과 

필요성이 상승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면서 학

교 실정을 고려한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ADHD의 경우, 정신건강전문가를 대

상으로 하는 자료와 치료 지침서에 비해 일반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매뉴얼은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현직 교사 및 학교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ADHD에 대한 이해, 

의뢰 과정에서의 학교 및 교사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역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

체적인 기법 등이 제시되고 있어 활용성이 더

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기존의 교

사 교육자료는 자료 제작과 배포에 그치는 경

우가 다수였지만 본 매뉴얼은 제작 과정에서 

현장의 교사 및 장학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함과 동시에 매뉴얼의 내용을 집합교육, 컨설

팅 등에 연동시켰고 이 때의 피드백을 적용하

여 매뉴얼을 수정한 후 완성하였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특히 초안 검토위원으로 다양한 

직역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후

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연속적

인 교육 및 사례회의 또는 컨설팅으로 확대하

여 매뉴얼의 실제 활용성을 증가시킨다면 교

사 개인의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

제 적용 경험을 반영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지

속적인 매뉴얼 개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2023년, 서울특별

시교육청)

  개관

  지난 2022년 사업 종료 후 ADHD 학생의 

지도에 대해 지속되는 현장의 수요에 맞추되 

조금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의 사업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지난 해 개발된 매뉴얼의 지

속적인 확산과 활용을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

하되 담임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골고루 대상자로 삼았으며 특히 전문상담(교)

사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

여 학교 기반 Wee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교)

사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또

한 대면 컨설팅 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열

린 컨설팅’을 기획하여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

해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좀 더 신속하고 간편

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였다. 학교 및 교사 뿐 아니라 가정과 

부모도 ADHD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과 선행연구 결과(e.g., 

Moon & Choi, 2015) 및 학교에서의 개입이 효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이해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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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필수적이라는 선행연구(e.g., Kendall et al., 

2005; Yoon & Yoo, 2015), 그리고 연구자들의 

경험에 따라 부모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정 내

에서의 ADHD 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갈

등 감소는 학생의 증상 조절로 이어지고 이런 

변화는 학교 현장의 문제 감소로 연결되며 이

러한 문제 감소는 다시 가정에서의 어려움 감

소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 기대

되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 대상 집합교육(총 3

차).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를 위한 산만하고 

충동적인 학생 이해와 지도 원리’라는 주제로 

비대면 집합교육이 2-3주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시되었다. 2022년에 개발되

어 배포한 매뉴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집

합교육에서는 ADHD 학생의 이해와 선별에 

대해, 2차 집합교육에서는 학부모 상담과 치

료 연계에 대해, 3차 집합교육에서는 학습 및 

생활지도 원리와 기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전

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

생하는 다루기 힘든 사례에 대해 사전에 참여 

희망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며 집합교육 시간에

는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앤데믹을 맞아 소진된 교사들을 위해 자기돌

봄에 대해서도 다루어 교사들이 본인에게 적

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본 집합교육에는 

전년도(2022년) ADHD 지도 매뉴얼 활용 워크

숍에서 발굴된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가 강사진에 함께 투입되어 학교 현장에

서 사용했던 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하

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었다. 병원과 상담센터에서 시행되는 여러 상

담적 개입전략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임

상가들과 학교현장의 업무 전달 체계와 교실 

운영의 세부지침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협업

할 시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

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

이 왕성해지기를 기대한다.

  1차 집합교육에는 408명, 2차 집합교육에는 

401명, 3차 집합교육에는 414명이 참여하였고 

사전 질문에서는 여전히 ADHD 특징 및 감별

하는 방법, 학부모 상담 방법, 약물치료의 특

징과 부작용, 치료 의뢰할 때 주의점, 행동 문

제가 두드러질 때 교사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집

합교육 중에도 참여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상

당한 수준이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

간 채팅으로 강사 외에 별도의 연구진이 답변

을 하였다. 각자의 교실 안에서의 ADHD 아동 

행동 문제에 대한 개입 및 학부모와의 소통과 

관련한 질문, ADHD 자체의 이해에 대한 질문

이 주를 이루었다. 집합교육 후반부에는 참여

자들이 집합교육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채팅창에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참여자들은 

실제 사례를 접목한 집합교육 내용에 대해 만

족한다는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같은 집합교육 

및 영상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소

들을 종합할 때 연속성을 가진, 여러 번의, 실

제 현장의 요구에 맞춘 내용으로 기획된, 현

직 교사와 함께 진행한 본 사업이 교사들의 

요구에 부합하였으며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

처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전문상담(교)사 대상 집합교육(총 2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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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고 충동적인 학생, 이해에서 상담 적용까

지’라는 주제의 집합교육이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한달 간격

으로 총 2회 실시된 본 집합교육에서는 2022

년에 개발된 매뉴얼의 적용에 대해 보다 구체

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어 매

뉴얼의 내용이 학교 상담실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집합교육에서는 학생

의 이해와 학부모 상담 기법에, 2차 집합교육

에서는 치료 기법의 실제 적용에 초점을 두

었다.

  1차 집합교육은 170명, 2차 집합교육은 192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 신청자로부터 받은 사

전 질문 또한 실제 사례의 관리 및 치료에 매

우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이 대다수였으며 집

합교육 중에 나온 질문들도 실제 상담 및 심

리치료 사례에 대한 내용, 약물치료 중인 학

생의 이해와 담임교사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

를 이루었다. 특히 2차 집합교육 때에는 ‘전문

상담(교)사들의 비법공개 시간’을 가지며 실질

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

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기법을 소개 

받은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형식의 집합교

육이 더 지원되기를 바라는 희망 등을 표현하

였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였다거나 대

면 교육 및 더 심화된 과정을 원한다는 피드

백도 주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직

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면 형식을 기반으로 하

여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전문상담(교)사 집중 컨설팅(총 4차).  전문

상담(교)사 집합교육에 참석한 전문상담(교)사 

중 이후 4회의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

의 신청을 받은 결과 17명이 모집되었고 총 4

회의 대면 컨설팅을 3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주의 산만한 학생의 지도 및 연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누고 이에 대해 자문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참석한 교사들 간의 상호 

피드백과 임상현장의 근거기반 접근이 접목되

어 학교별, 개인별 맞춤식 컨설팅이 되고자 

하였다.

  1차 컨설팅에서는 온라인 집합교육에 대한 

피드백으로 시작하여 참여 교사들이 만나고 

있는 ADHD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나누었다. 

또한 실제 사례에 대해 컨설팅 받고 싶은 내

용들을 공유하였고 진행을 주도한 연구원뿐 

아니라 참여 전문상담(교)사들까지 자신들의 

경험과 팁을 나누며 진행되었다. 2회 이후의 

컨설팅에서는 참여 교사들이 이전 컨설팅에서 

나누었던 사례에 대한 추후 경과를 다시 공유

하였고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새로운 사례에 컨

설팅이 필요할 경우 사례를 다시 나누고 이에 

대해 모두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탐색해 보

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들이 

협력하여 함께 논의하는 과정, 연속성을 가지

고 여러 번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짧은 진행 시간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도 전달하였다. 종합해 볼 

때,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컨설팅이 연속성을 가지

고 실시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며 이

런 형태의 지원에 대한 현장 전문상담(교)사들

의 요구가 큰 것으로 예상되었다.

  학부모 집합교육(총 2차).  공문을 통해 모

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ADHD의 특성과 개

입에 대한 비대면 집합교육을 기획하였다. 총 

2차에 걸쳐 진행된 집합교육에서는 ADH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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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관련 문제 행

동을 보이는 자녀를 가정에서 지도하는 방법

에 대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해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1차 집합교육은 426명, 2차 집합교육은 431

명을 대상으로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자녀의 

이해 및 양육원리를 주제로 ADHD 이해, 약물

치료, 양육원리에 대해 안내하면서 부모의 자

기돌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신청자들을 대

상으로 사전 질문을 받고 이를 고려하여 집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집합교육 중에는 참가자

들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함께 

참여한 다른 강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집합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본 교육이 자녀를 이해하고 새롭게 양육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부모 돌봄에 대한 내

용과 ADHD 치료에 관련된 내용이 유익했다

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대형 집합교

육에 이은 대면 강의나 상담 지원에 대한 요

구도 있었으며 실질적인 양육의 예가 심도있

게 다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 

집합교육이 ADHD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고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았음에도 소규모 

또는 개별적 컨설팅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학부모 집중 컨설팅(2팀, 각 2회).  학부모 

연수 참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두 팀, 총 27명(1팀 14명, 2팀 13명)이 참여하

였다. 컨설팅은 약 한 달 간격으로 총 2회, 대

면으로 실시되었으며, 부모가 호소하는 개별 

학생의 문제에 대해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식 개입방법에 대해 자문하였고 해당 가

정이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

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기

돌봄에 대한 요소를 강화하여 효능감을 가지

고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1회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학부모는 과제를 받아 

양육 장면에서 적용해 보고 2회에 와서 그 경

험을 공유하였다. 참여한 학부모가 서로를 지

지하고, 자녀 양육에서 얻게 된 각자의 팁을 

공유하기도 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참고

한 결과, 부주의하고 산만한 자녀의 양육과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

았고 학부모 간의 지지와 협력에 대한 욕구도 

상당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본 컨설팅

의 시도가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양육 현장의 효능감 고취에

도 이바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 컨설팅.  사업 기간 내 상시로 운영되

는 온라인 기반 카페를 활용하여 연수에 참석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지도 시의 어려움, 

매뉴얼 적용 시의 의문점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연구진들이 답변을 하고자 하였다(그림 

4 참조). 이를 통해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역량과 효능감이 강화되고 연수현장에서 강화

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교실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담임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온라인 

연수 및 전문상담(교)사 대상 컨설팅에서 열린 

컨설팅을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총 

244명의 교사들이 가입하였다. 가입한 교사들

은 자유롭게 질문을 남길 수 있었고 연구진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다. 또한 교

육 시 배포한 강의 자료 및 2022년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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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열린 컨설팅을 위한 인터넷 카페

<교실 속 충동적이고 산만한 아이! 어떻게 다

가갈까?: ADHD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안

내서> 매뉴얼 자료를 공유하여 언제든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논의

  본 사업은 교사와 학부모 각각에 대한 연수

와 컨설팅을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교사도 직

군에 따라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와 전문상담

(교)사를 구분하여 참여자의 요구를 좀 더 면

밀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수나 컨설팅

을 단회가 아닌 연속성을 지닌 형식으로 수 

차례 지속하여 심화된 내용까지 다루고자 하

였고, 실시 시기의 간격을 두어 지난 회차 내

용을 적용해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거나 

적용 시 생기는 의문점을 연구진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의 경우 열린컨

설팅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는 이전

에 실시한 단회성 집단 연수 형식의 교육과는 

차별화된 본 사업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년도에 개발되어 배포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 반복된 컨설팅이 주효할 것

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적용은 높은 만족도

와 역량에 대한 효능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

인다.

  구체적으로, 교사 대상 연수는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구분하여 진행하

였고 전문상담(교)사에게는 컨설팅 또한 제공

되었다. 연수에서,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교실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 및 학부모 상담 방

법을 주로 소개하였고, 전문상담(교)사 대상 

교육에서는 아동과의 일대일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소개하였다. 학

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가

능한 개입의 정도가 다르고 요구되는 기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상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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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재교육의 효과를 배

가하기 위한 컨설팅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이후 이러한 형태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추후에 담임교사

들을 대상으로 한 ADHD를 위한 학습 개입이

나 교실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실시된다면 담

임교사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DHD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소규모 컨

설팅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매우 좋았던 것으

로 보이는데, ADHD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서

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며 소진

을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추후 회기에 대한 부모님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배우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등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교육청 내에서 ADHD 자녀를 둔 부모

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개관

  한국 학생, 특히 청소년기 학생의 자살은 꾸

준히 증가하여, 청소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률은 11.7명으로 2017년 7.7명, 2020년 11.1명

에 이어 2021년 11.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23).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또래의 관계가 중요해

지는 만큼, 청소년의 자살은 교사 및 또래 학

생들 등 학교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Myung et al., 2018). 학생의 자살시도만으로도 

학교와 그 구성원은 큰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

을 받게 된다(Seo & Lee, 2022). 구체적으로 그 

영향을 살펴보면,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슬픔, 분노, 죄책감 등 전반적인 애도 반응과 

더불어 교사의 소진, 급우들의 외상후 스트

레스 증상이 증가한다(Andriessen et al., 2017; 

Balk, 2014).

  이에 교육부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위

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를 취하고 있으

나 자살 및 자해 등 위기 학생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Kim, et al., 2023). 그

러나 실제로 Wee센터에 배치되는 전문상담

(교)사들이 대부분 저경력 교사들이며 근거기

반의 자살위기개입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등 

상대적으로 위기개입에 대한 전문성이 저하되

어 있어서 실제 위기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

응하기에 심리적으로,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Kim, et al., 2020; Kim, et al., 

2023). 따라서 임상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

하고 근거기반 접근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현장 지원이 가능한 정신건강전문가 집단과 

학교 현장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

게 되었다(Kim et al., 2023). 즉, 전문가 집단에 

의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교가 신속히 안정화되고, 

이 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도 강화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자살위기 개입에서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및 유관 기관 등 여러 관련자 간 협업

과 소통이 필요하지만 현재 학교 기반 위기개

입에서는 상호 간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Kim, et al., 20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특

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임상심리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생명존중 전

문위원단을 발족시켰고, 이듬해 2023년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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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기지원단과 사례관리지원단의 역할

상심리전문가 5인과 발달심리사 1급에 해당하

는 전문가 1인을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임상심리전문가가 주축을 이루고 그 외 고위

기 학생 상담 경험이 풍부한 인접분야 박사급 

전문가를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위기 사안 발

생 시, 학생, 교원, 보호자 및 학급을 대상으

로 근거기반 개입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의 질 관리 등 위기지원단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정기회의 및 소그룹 단위 

회의를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

대사안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의 저경력 전문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고위기 학생 상담 사례

관리를 연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그림 5 

참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네잎

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사업에서는 학

생의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심리, 정서

적 고위기 학생이 발견된 학교의 전문상담(교)

사가 지원단의 파견을 신청할 수 있다. 사안

의 종류나 여건 등에 따라 위기 학생, 교원, 

보호자, 학급 개입을 각각 또는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 네 대상을 각각의 클로버 잎으로 

표현하여 본 사업의 명칭이 ‘네잎클로버’를 찾

아가는 위기지원단이 되었다. 

  먼저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에서는 심각

한 자살시도나 자해, 심한 정도의 우울증을 

보이는 등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위기지원단의 전문위원이 파견되어 개인상담

을 실시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5회기 미만의 

단기개입, 5~10회기의 중기개입, 10회기 이상

의 장기개입을 제공할 수 있고 필요 시에는 

이후에 전문기관을 추천하여 연계 치료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교사에 대한 지원에서는 담

임교사, 전문상담(교)사, 교과교사, 부장교사, 

학교 관리자 등 해당 위기 학생 및 사안과 관

련성이 높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을 제공하거나 필요 시 개인상담을 제공하도

록 하였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위기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학생의 병․의원 연계 등이 필요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14 -

경우 전문위원의 지원을 통해 보호자에게 설

명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

당 위기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대상으로 전문

위원이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원

하였다. 위기 사안의 특성에 따라 해당 학교

에서는 위의 네 가지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문위원은 학교의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지

원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발족부터 현재까지 임상심리전문가가 단장

을 맡고 있고, 2024년에는 총 20여명의 전문위

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위촉을 받아 활동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의 주소지와 전문위원이 신청한 

지역구 고려하여 사례를 배정하고 전문위원은 

학교 측과 약속을 잡고 파견을 나가게 된다. 

전문위원은 사전평가로 우울척도, 자살사고 

척도, 자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심

리적 상태를 스크리닝하고 이 결과와 초기 면

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입 방법과 기간을 설계

하게 된다. 개입 종료 시에도 사전 평가와 동

일한 구성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게 되며 종료 시에는 개

입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 보호자, 교원과 학

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또한 

실시하게 된다.

  ‘찾아가는 사례관리지원단’.  찾아가는 사례

관리지원단 사업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 

중인 위기 학생 사례를 전문위원 중 특히 위

기 사례 치료와 수퍼비전 경험이 풍부한 박사

급 이상의 임상심리전문가 인력으로 구성된 

선임위원과 함께 살펴보고, 진행 중인 상담을 

보완해 나가며,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사업이다. 단회기 지원이 아닌 연속적

인 지원을 통해 개입의 효과를 추적하기 용이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효

능감도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24

년 현재 총 3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팀은 약 1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팀당 총 5

회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특별히 전년도 

사례관리 모임에 참여했던 전문상담(교)사 중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자원을 받아 보조강사

로 참여하면서 다른 전문상담(교)사들의 사례 

운영에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사례관리 팀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나 다

루는 내용은 전문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상담(교)사의 어려움을 파악하

고 이에 필요한 이론이나 상담기술을 살펴보

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을 따

르고 있다. 한편 사업 초기에는 계획하지 않

았지만 전문상당(교)사들의 필요와 요청에 따

라 사례관리에서 다루어진 내용 및 주요 질문

을 적절한 편집 후 모아 엮은 ‘도와줘요 학교 

상담, 질문 답변 사례집’을 출판하였고 이후 

전문상담(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논의

  본 사업은 학생의 자해나 자살이 학교 안의 

큰 어려움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 

측의 필요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 이로써, 위기 학생의 일

상 회복과 교원 및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나

아가 학교의 전반적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에게는 자신의 전

문적 경험과 지식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문가 집단과 학교의 협업 측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서는 학생 및 보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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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적 태도가 문제가 될 때도 있어 전문위

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는 특히 고위험 

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의 특징이기도 하며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초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여 전

문가 집단과의 협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추후에 위기 학생에 대해서

는 해당 학생을 담당했던 정신건강전문가의 

소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근거가 된다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시사되며 이러한 제도적 구비 하에 학

교 내에서의 위기 학생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

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종합 논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심리학자로서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기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

였는지 몇 개의 사업을 개관하며 설명하였다. 

각 사업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과정 및 결

과 또는 의미 등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심리

학자가 학교 장면 특히 교육행정기관과 어떻

게 협업을 해야 궁극적으로 학생 적응과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연구진들은 수년에 걸쳐 

학교 현장의 목소리, 특히 교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가장 수요가 많은 산만하

고 충동적인 문제 행동에 개입하는 것에서부

터 자해나 자살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들을 

심리학적 시각으로, 근거기반 치료 기법에 근

거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소개된 사업에서는 기존에 주로 실시했던 

개입 방식인 집단 연수라는 형식도 사용하기

는 하였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시

도를 통해 심리학자적 경험과 지식 특히 임상

심리전문가로서 훈련받고 익힌 경험들이 학교 

장면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고 교

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이러한 바람

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연속적으

로 진행되며 심화된 내용 및 실질적인 기법에

까지 초점화된 연수,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연속성을 지닌 소규모 컨설팅을 반복해

서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의 효능감과 역량을 

증대시켰다. 한편 교사에게만 개입을 제공하

는 것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변화를 이끌 뿐

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에게도 같은 형

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 가정이 균형을 

맞추어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일관된 개입 원리를 바탕으로 지도 및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상담실이나 병원 심

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로 찾아가 위기 

학생, 보호자, 교원 및 학급에 적절한 근거기

반 치료를 제공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전문

상담(교)사들을 지원하고 적절한 수퍼비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학교상담이 이

루어지도록 시도한 찾아가는 지원단 사업을 

통해 학계와 학교현장의 선순환, 나아가 학계

의 기여를 통해 회복되는 학교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타까움도 많았다. 교

실 현장에서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학생으로 

인해 수업과 교실 관리가 어렵다는 보고가 지

속되고 있고 학생들의 자살 및 자해는 증가하

고 있다. 위기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대상의 

연속적인 사례회의는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사업을 통해 처음 시도되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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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여전히 학교 장면에서는 다학제간 전문인

력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나 지속적인 수퍼비전

을 통한 개입의 효과성, 효율성 평가에 대한 

인식과 도입이 미흡한 상황이다. 단발성 사업

으로는 현장의 개선이 더디므로 학교 현장에 

고도화된 정신건강관련 인력을 배치시키고 규

칙적이고 정례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유능

성을 향상시킨 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신건강 전문가와 학교 교사의 통합적-협력적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정

신건강 전문가의 직접적인 현장 개입 모델과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상황

을 잘 알고 이해하며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키워내는 모델이 

함께 이루어져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e.g., Khoury et al., 2024).

  아울러 심리치료 기법을 학교 현장에 맞춰 

더욱 보급해야 하겠고, 이것이 잘 적용되는지

에 대한 사후 관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

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현장의 수요

와 관심이 충분히 확인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개입의 효과

를 타당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하여 이후 개입이 계획되고 전달되는 안정적

인 체계가 필요하겠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학생일 경우 재빨리 개입이 시작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협조나 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학부모의 협

조나 지원 없이 학교나 심리전문가의 권한만

으로는 학생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하

기 어려운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

비와 정책 제안을 위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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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tal health of students is deteriorating at an alarming rate, presenting substantial challenges within 

educational settings. Given the well-documented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mental health and long-term 

adult mental health outcomes, it is crucial that these issues not be overlooked. Schools, as the primary 

settings where stud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teachers, as trusted resources, provide a meaningful 

and effective context for interventions. Over the past 3-4 years, the authors of this paper have 

collaborated with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to provide group training and various consulting 

methods, enabling schools, teachers, and parents to competently address prevalent issues, such as student 

attention deficits and impulsive behavior. Furthermore, to enhance schools’ capacity to manage the rising 

incidence of suicide attempts and self-harm, an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school counselors while 

ensuring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a “Visiting Expert Task Force” was deployed to schools 

experiencing crises, delivering therapeutic interventions on-site. This program dispatches professionals to 

schools experiencing crises, providing multidimensional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ongoing case 

management to improve school response capabilities, enhance the skills of school counselors, and ensure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paper describes these initiatives and considers how psychologists can 

establish collaborative and integrative school-based support models, with the ultimate goal of equipping 

more psychologists to collaborate in school settings based on their trained expertise and knowledge.

Key words : school-based integrated support systems, role of psychologists, students’ attention problems, students’ suicidal 

and self-harm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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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전반적 사회정서 발달과 발달적 위기

 유  하  나†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심리학과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기의 사회․정서적 발

달을 개관하고,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이 어떻게 사회․정서 문제에의 취약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구체적인 정서 및 문제 행동을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이라는 맥

락에서 이해해 본다. 끝으로, 청소년기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 도모와 문제 예방 및 개입을 

위해 심리학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주요어 : 청소년 발달, 사회정서 발달, 사회정서문제, 위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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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는 생물․심리․사회적 요인의 변

화와 재정립을 겪는 시기이다. 이 변화의 시

기는 많은 영역에서 발달적 성숙을 이뤄가는 

기회이지만,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그 성숙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소년복

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다양

한 환경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

을 ‘위기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 

청소년 8,517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서울특별

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서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2021)에 의하면 약 17%의 청소년(남

자 청소년 중 약 15%, 여자 청소년 중 약 

18%)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

로는 초등학생의 11.5%, 중학생의 14.4%, 고등

학생의 19%가 여러 종류의 위기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는 많은 변화

의 시기로, 현재 구체적인 위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정서상 많은 혼란과 불

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여서 발달적인 도움

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려움에 부닥친, 그리고 

어려움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심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

년기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 개관

  청소년기의 사회․정서 발달을 이해하려면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인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겪으

며 발달한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변화이다. 

사춘기를 겪으며 이차 성징이 일어나고, 호르

몬의 변화와 함께 이로 인한 신체의 급격한 

성장, 생식 기능의 성숙, 뇌 발달 등이 일어난

다.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변화는 직․간접적

으로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

째는, 인지적 변화이다. 청소년기에는 아동기

에 비해 추상적, 고차원적, 정교한 사고가 가

능해진다. 이 시기의 중요한 인지적 특성 중 

또 하나는 자기중심성이다.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은 타인의 관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기의 자기중심성과는 달리, 자기 개념이 

확장되면서 자신에게 몰두하는 면을 일컫는다

(김인경, 윤진, 1995; Goossens et al., 1992). 세 

번째 변화는 사회적 변화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일컫는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아

동기와 비교하여 보다 성숙한 행동이 기대되

며 이러한 사회적 기대가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정 및 가족의 여러 가

지 변화(중년으로서 부모의 어려움, 가정의 지

출 증가, 경제적 변화 등)와 또래 관계의 변화

(학교급의 변화와 발달 시기 변화로 인한 또

래 관계의 재편) 등도 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시대 특정적인 역

사적 사건(예, 코로나 팬데믹) 또한 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의 

사회․정서 발달의 특징은 이와 같은 생물학

적․인지적․사회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

될 수 있으며, 주요한 발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self)’의 발달이다. 청소년기에는 

자기 개념의 변화와 함께 자아존중감의 변

화를 겪는다. 생물학적 변화에서 기인한 신

체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신체 인식 및 

자신에 대한 이미지 등이 달라져 자기 개념

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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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arter, 2012; 

Steinberg, 2006).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

화도 자기 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다.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또래의 의견에 

따라 자기 개념과 존중감이 긍정적 또는 부정

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Gruenenfelder-Steiger et 

al., 2016). 학업과 성취가 중요해지는 학교에서

의 사회 비교,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우세한 

이상적인 신체상 및 성역할 또한 자기 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의 형성도 이뤄지

는데(Marcia, 1966),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언급한 생물학적 변화, 자기 개념의 변화, 그

리고 인지적 성숙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타인

과 사회의 평가나 기대치를 인식하게 되고 나

는 누구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인지적 성숙의 영향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

른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미래 

지향적 사고(future orientation)가 보다 더 가

능해지고,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정체감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된다

(Seginer, 2003). 사회적인 변화도 정체감 형성

에 기여하는데, 예를 들어 자신과 비슷한 관

심사와 특성을 가진 패거리 집단(crowd) 등 또

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자아 정체감을 견고히 

세우기도 하고(Cross & Fletcher, 2009; Giletta et 

al., 2021), 청년기의 자립 기간 등을 결정짓는 

사회 구조 또한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Arnett, 2007).

  둘째, 기분의 변동성, 즉 감정 기복 또한 청

소년기 사회․정서 발달의 특징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 감정 기복은 하루 중 일어나는 정서 

상태의 잦은 변동성과 격렬한 감정으로의 급

격한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아동기나 성인기

와 비교해, 청소년기에는 전반적으로 감정 기

복이 심한데,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심

하고 성인기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행복감, 슬픔, 분노 등 

전반적 기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Larson et al., 2002; Maciejewski et 

al., 2015). 청소년기 감정 기복은 사춘기 시

기의 뇌 변화, 호르몬 변동성 등 생물․신경

학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Somerville et al., 

2010; Toenders et al., 2024). 또한 이 시기에는 

아직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는 중이라 감

정 기복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

한 연령에 따른 변화는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해 나감에 따라 감정의 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박지선, 2014; 

Zimmermann & Iwanski, 2014). 더 나아가, 청소

년기 감정 기복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황 변

화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들은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상황과 마주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Schneiders et al., 2006). 따라서 청소년

기에는 정서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서를 조

절하는 능력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전지영, 

조성제, 2021).

  셋째, 청소년기에는 도덕적인 사고 및 추론 

능력이 더 정교해진다(Eisenberg & Morris, 2004; 

Nucci et al., 2017).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점

점 더 타인의 관점과 안녕감을 중시하는 도덕

적 추론을 보이며, 도덕적 상황과 관련된 다

양한 관점들을 취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을 발달해 나간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도덕적

으로 옳은 것이 자기 개념이나 인생의 목표에

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하는 도덕적 정체

감이 형성된다(Hardy & Carlo, 2011). 즉, 자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26 -

정체감의 발달과 동시에 도덕성이 자신의 정

체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확

립해나간다.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의 

발달도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시민적 참여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Wray-Lake & Shubert, 

2019), 정치 참여, 환경보호 행동,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감, 시민으로서의 지식 습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가능한 것

은, 도덕성, 시민성, 정치적 신념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들에 대한 사고가 청

소년기에 인지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사유가 가능하

게 되고, 사회 인지의 발달로 타인의 관점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Carlo, 

2006; Collins & Steinberg, 2008).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성숙한 의식과 사고가 요

구되는 것도 도덕성 및 시민의식 발달에 기

여한다.

  넷째, 청소년기에는 여러 관계에서의 변화 

및 성숙이 일어난다. 먼저, 가족관계에 큰 변

화가 일어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으로 성숙해지고 또래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친밀감은 

줄어들고, 거리감을 두게 되며, 사생활이 중요

해지면서 가족 체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또한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자

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부모-청소년 갈등은 대개 보통 수준의 강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편이며, 주

로 일상적인 사안들(예, 방 청소, 옷차림, 여가 

시간, 취침 시간, 통금 시간 등)로 인해 일어

난다(박영신, 2016; Smetana et al., 2003; Yau & 

Smetana, 2003). 이러한 부모-자녀 갈등은 정상

적 발달 과정의 하나로, 자율성 획득과 부모

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려는 시도이다. 인지적 

성숙을 이룬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위나 말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 반면, 

자녀의 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부모들은 청소

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안이 아직 

부모의 통제권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서로의 관점 차이가 바로 청소년기 부모-자녀 

갈등에 깔린 기제이다(박영신, 2016; Smetana & 

Rote, 2019). 청소년기 부모-자녀 갈등은 가족 

내의 권력(즉, 누가 결정권을 가졌는가)이 재

분배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 부모들은 점점 더 많은 결정권을 자녀에

게 넘겨주고,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

들은 자율성을 기르게 되고 독립된 성인으로 

기능하게 된다(박영신, 김의철 2008). 부모-자

녀 갈등은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

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 과정 동안 대

부분의 가정은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Smetana et al., 2006).

  청소년기에 가족과의 친밀감은 줄어드는 반

면, 또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다. 청소년들은 또래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또래 사이에서 통용되는 문화에 편입되려고 

한다(Giletta et al., 2021).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뇌라고 불리는 일련의 뇌 부분들에 변화가 오

면서 생기는 일들로, 청소년들은 사회적 평가

에 민감하고 사회적인 단서를 이전보다 더 잘 

읽게 된다(Somerville, 2013; van den Bos et al., 

2016). 이러한 발달적 특징은 청소년이 보이는 

또래 문화에의 동조와 또래 압력에 대한 취약

성을 설명한다.

  친밀감의 발달 또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

달 과업이다. 청소년들은 몇몇 또래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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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며(즉, 친구 

관계를 형성하며) 우정을 쌓고, 이성 교제를 

시작하기도 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

워나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

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갈등 상황에서 서

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배우며, 관계 

내에서의 희생과 공감을 배운다. 이는 마음 

이론과 타인 조망 수용 능력 향상 등을 포함

한 사회인지 발달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들은 위험 행동에 취약하다. 

청소년기 위험 행동의 증가는 청소년기의 여

러 발달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우선, 사춘기

의 영향을 받아 변연계가 활성화되고, 특히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도파민과 같은 신

경전달물질에 변연계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청소년기에는 아동기나 성인기 때보다 보상과 

자극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된다. 반면 충동 억

제, 주의력과 감정 통제, 자기 조절을 담당하

는 전전두엽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발달하며, 성인기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성숙한다. 이러한 뇌 영역 발달

의 시간 차가, 청소년들을 자극에 반응적이고 

자기 조절에 서툴게 만들어 다른 어느 시기

보다도 위험 행동이나 문제 행동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Duckworth & Steinberg, 2015). 

또한 또래 관계의 변화도 청소년기 위험 행

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연스

럽게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특

히나 또래 동조 성향이 심하고 또래 압력에 

약하기에 또래와 함께 있을 때 위험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예, Allen et al., 

2006).

청소년기의 발달적 위기

  앞서 언급한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들은 자

아 정체감 형성, 정서적 안정 및 자기 조절 

능력의 습득, 사회적 관계의 확장, 친밀감의 

형성, 자율성의 획득, 성인기 준비(직업 준비 

및 시민의식 갖추기)를 사회․정서 영역에서

의 발달 과업들로 성취해 나간다. 그러나 사

회․정서적 발달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어떤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자해/자

살, 정신 질환, 인터넷 중독, 약물/도박 문제 

등 위기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서울시 청소

년 상담복지센터, 2021; 한효진, 이정민, 2022). 

이는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과

정의 어려움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반대로 발

달 과업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행동과 

적응상의 어려움이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청소년들

을 보다 더 잘 도울 수 있다. 특히, ‘발달 시

기적으로’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과 연관되

는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를 둘러싼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 

2) 아동기 및 성인기와 비교하여 여러 심리적 

변인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발달 시기적 특성, 

3) 환경적 요인 4) 개인적 성향에서의 취약성. 

청소년기를 둘러싼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

  청소년기는 ‘유동성 (flux)’과 ‘재협상

(renegotiation)’이라는 두 키워드로 표현될 만

큼(Cicchetti & Rogosch, 2002) 청소년 개개인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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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청소년기에는 생물학적인 변화와 함께 

인지 및 사회정서 등 모든 발달 영역이 재조

직화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안과 혼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가족 관계

의 재편, 복잡한 또래 관계의 대두, 새로운 역

할과 성숙을 기대하는 사회적 상황 및 제도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에 혼란이 더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청소

년기는 내면적 갈등과 외적인 갈등 모두를 경

험하는 시기이며, 이런 위기 특성은 정상 발

달 과정의 일부이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제시한 에릭슨도 자아 정체감의 ‘위기’가 청소

년들이 꼭 겪어야 할 발달 과정의 일부이며, 

이 위기를 겪어야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Marcia, 1966).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

은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거치다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나 발달 과

업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안정성에서의 이탈

을 의미하기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 노출되

거나 지지 체계가 부족할 경우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특히나 높아진다.

아동기 및 성인기와 비교하여 여러 심리적 변

인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발달 시기적 특성

  전 세계 여러 발달 심리학 문헌들에서 발견

된 흥미로운 발달 현상 중 하나는 청소년기에 

많은 심리적 변인이 U 곡선(혹은 거꾸로 된 U 

곡선)의 발달 모양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와 비교하여 초․중기 청소년

기에 어떤 심리적 지표 점수가 향상되거나 하

락하다가 성인기(혹은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

러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다른 시기

와는 차별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부모-자녀 간 갈등이 많은 시기이다. 

전 세계 연구들에서 아동기에 비해 초기 청소

년기에 부모-자녀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

간이 지나며 점차 줄어드는 패턴, 즉 거꾸로 

된 U자 패턴을 보임이 밝혀졌다(Smetana et al., 

2006). 국내에서도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때 

부모-자녀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있다(박영신, 2016). 부모-자녀 관계의 

질도 비슷한 패턴(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하

락했다 점차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청소

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의 여부 및 양상

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청소년 가정에서 이러

한 경향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eijsers 

et al., 2012). 

  청소년기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도 비슷

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관찰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 아동

이나 성인보다 더 높은 수치심을 보고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기 사회적 뇌 부분의 

변화로 사회적인 자극과 평가에 굉장히 예민

해지는 특성을 반영한다(Somerville, 2013).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들에게 크게 좌우되고 또래의 

압력에 취약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도덕성 발달 궤적에서도 U곡선은 여러 문

헌에서 나타난 바 있다(Nucci & Turiel, 2009). 

예를 들어, Nucci et al. (2017)은 아동기 및 청

소년기의 도덕성 발달 궤적을 살펴보는 연구

에서 중기 청소년기에 속한 아이들이 아동이

나 후기 청소년보다 도덕 규칙의 당위성을 덜 

인정하고 이를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여

기는 경향(예, “나에게는 누군가를 때릴지 말

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이 있음을 발견했다. 

Wray-Lake et al. (2016) 또한 청소년기에는 아

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사회적 책임 가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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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속한 집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

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

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자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시도로 인

한 것이며,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

인적 영역의 확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회 

관습이나 도덕적 가치에도 이를 적용하는 과

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논의 되었듯이 청소년기 부모-자녀 갈등의 증

가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결정 영역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

며 발현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아동기나 성인기와는 확

연히 구분되는 발달적 특징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예시들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그 어

느 때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

어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증가, 발

달에 필요한 지지 체계의 붕괴, 심리적 위축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래 동조의 증가로 

인해 또래와 함께하는 위험 행동이나 비행 행

동에의 참여에 취약할 수 있고 위험 행동을 

서로 강화할 수 있다는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

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적 통제 영역의 확대

로 인한 도덕적 가치의 상대화와 집단적 가치

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문제 행동에의 취약

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

환경적 요인 

  청소년기의 환경적인 위험 요인도 사회․

정서 문제와 연관 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

서 고려해야 할 것은 발달 단계-환경 적합도

(stage-environment fit)이다(Eccles et al., 1993). 발

달 단계-환경 적합도 이론에 의하면,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학교나 사회에서 그 발달적인 

필요에 맞는 기회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필요가 잘 채워져

야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기는 수많은 변화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에 심리적 안정, 따뜻하고 안정된 지

지, 자율성과 독립심의 고취가 그 어느 때보

다도 필요한 시기인데, 이를 제공해야 할 환

경들 또한 큰 개편과 변화를 겪기에 청소년기

에 필요한 발달적 필요를 채워주기가 어렵다

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어려움과 연

관될 수 있는 주요한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상의 문제, 방임, 가정의 불화 등 가정

의 문제는 모든 발달 시기에서 위험 요인이겠

지만, 특히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들의 변화와 

함께 가족 내 역동이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힘이 재분배되는 과정을 거치기에 가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청소년 

시기에 부모 세대들도 대개 중년에 접어들어 

심리․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많은 지출

로 인한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Steinberg, 2006). 이 시기에 일어나는 가족 내 

역동의 변화나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은 부모

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청소년 자녀와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부모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성경미, 2013; 하영희, 2004). 더불어 

이 때 적절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대처는 부모-자녀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청소

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예, 박

영신, 2016). 따라서 혼란의 시기를 겪는 청소

년 자녀에게 부모가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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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발달적 필요와 환경 간 

부적합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

다. 건강 및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춘기의 시작이 빨라지고 있는데, 많

은 발달 심리학 문헌들에서 이른 사춘기의 시

작이 위험 행동, 외현화 문제, 정서 조절 문제, 

정신 질환에의 취약성, 학교폭력의 위험성, 성

범죄에의 노출 증가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Baams et al., 2015; 

Dimler & Natsuaki, 2015; Negriff & Susman, 

2011). 이와 더불어 신체적인 성숙은 빨라지는 

반면 취업, 재정적 독립, 결혼 등 사회적 독립

은 늦어지는 시대적 상황은 미래에 대한 고민

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의사 결정

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Steinberg et al., 

2015).

  청소년기를 둘러싼 최소 두 번의 학교급 변

화(초등→중등, 중등→고등) 또한 청소년들의 

적응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우선, 새

로운 학교급으로의 진학으로 교육 과정에 변

화가 온다. 상급 학교에서는 학업량이 많아지

고, 더욱 분화된 교과목을 따라가야 하며, 학

업 성취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학업 경

쟁이 심화된다(정송 외, 2022). 상급 학교로 진

학함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들도 늘어난다. 

또한 청소년들은 기존의 또래 관계 붕괴와 함

께 낯선 곳에서 새로운 또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며, 교과목의 분화로 다수

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되기에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빛나 외, 2022). 더불어 이 시기에는 앞

서 언급했듯이 가족 관계가 변하고 서서히 소

원해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여러 대인 관계 

상황에서 어려움과 좌절을 겪기 쉽다. 결국, 

청소년기에는 더욱 복잡해진 사회적 관계를 

마주해야 하는데, 이는 교과 과정과 환경적 

변화로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지 체

계가 부족할 것임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감

정 기복이나 정서 조절의 어려움 등 앞서 언

급한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인해 학교급 변화

와 함께 당면한 이 문제들에 유연하고 적절하

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학교급의 변

화는 환경적 변화로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을 둘러싼 지지체계를 무너뜨

려, 생물학적․정서적․인지적 변화로 그 어

느 때보다 안정감, 애정, 지지가 필요한 청소

년기에 적합하지 않은 발달적 환경을 형성시

킨다. 특히 국내 여러 문헌에서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벌어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의 진학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사

회․정서적으로 어려워함이 밝혀져 있다. 예

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전

환기에 학교 적응 수준이 하락했으며(정송 외, 

2022), 초중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이정미, 양명숙, 

2006). 또한 초등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면서 위

축감을 겪는 청소년이 많아지며,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려움은 더 분화되고, 내재화․외현

화 문제의 공존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빛나 외, 2022). 실제로 한국 교육 현장을 

다룬 김태은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는 초등학교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교사의 

도움이 적으며, 교사-학생 상호작용이 줄어들

고, 모둠 활동 보다는 교사 설명이 수업의 중

심이 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업 난

이도 상승과 학교 내 지지 체계 형성의 어려

움이 실제 한국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정한 시대적 사건이 청소년들의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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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경험이 청소년들

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

과는 국․내외 여러 연구와 문헌에서 잘 나

타난 바 있다(예, 김동현, 서동현, 2024; 김신

아, 이자영, 2022; 이광현, 권용재, 2024; 최지

욱, 202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Barendse et al., 2023; Hu & Qian, 2021; Jones et 

al., 2021; Panchal et al., 2023). 연구가 진행된 

장소와 연구 변인에 따라 결과에 차이는 있었

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청소년들은 이전보

다 높아진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사고, 품

행 문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전에 정신 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었던 청소년들, 사회적 약자 집단, 낮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청소년 등 취약층이 더 

큰 영향을 받았으나, 그 뿐 아니라 팬데믹 이

전에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없었던 청소년들

의 심리적 어려움까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Hu & Qian, 2021).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

로 전염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사회

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들과 함께 일상생

활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불안,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제한, 일상 활동의 제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로, 팬데믹으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또래 활동 

등이 감소하고 스마트폰 등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예, 김성은, 박찬호, 2021),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관계에서의 어려움, 자율성

의 감소, 유능감 발휘의 곤란 등을 겪었다는 

연구도 있었다(이영애 외, 2023).

  청소년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도 

발달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국 청소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

업 문제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학업 요구도와 부

담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청소

년들은 높은 학업량을 소화하고 학원 등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관련 불안은 다른 OECD국가의 평균보다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다(OECD, 2017).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성적과 진로에 대한 

부담감(54.7%)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외모(11.6%), 기타(11.8%), 부모와의 갈등

(10.5%)과 수치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질병관

리청, 2020).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은 한국 청

소년이 학업 소진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고, 

행복감을 낮추며, 우울 및 불안 등 정서 문제

를 일으키고, 자살 사고를 증가시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예, 김재엽 외, 

2015; 신승배, 2015; 신혜진, 유금란, 2014; 원

경림, 이희종, 2019; 조혜진 외, 2013; Kim et 

al., 2024). 따라서 학업 문제가 한국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적 성향에서의 취약성

  특정한 기질적 특성, 신경․발달적 어려움 

등 사회․정서 문제에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진 청소년들은 특히나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청소년기의 

변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향을 더 강화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

각 추구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이

르러 보다 더 높은 위험 행동 추구를 보일 수 

있다(Safa et al., 2020). 감정의 불안정성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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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동은 청소년기에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서 감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다

(Cicchetti & Rogosch, 2002). 또한 특정한 취약

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을 더 어려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 

학교 전환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이 더 큰 적응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특히나 이미 취약성을 가진 상태

에서 청소년기에 접어든 경우에는 학교 전환

기가 사회․정서상 더 위험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특성적 불안이 높은 학생들, 회피적 기질이 

높은 학생들, 특정한 정서 행동 문제(예, 외현

화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들, 학습에 어

려움을 가진 학생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더 강하게 반응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행동을 습득해야 하는 

청소년기가 이들에게는 발달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예, 김빛나 외, 2022; Neal et 

al., 2016). 

  이러한 개인적 취약성과 더불어 아동기에 

역경을 겪었거나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없는 

청소년들은 사회․정서 문제에 있어 더욱더 

높은 위험성을 가진다(Steinberg et al., 2015). 

청소년기 사회․정서 문제의 

발달적 이해

  청소년기에는 다른 발달적 시기와 구별되는 

발달 과업과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발달적 접근을 

해야 청소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 본 섹

션에서는 구체적인 청소년기 사회정서 문제를 

예로 들어, 앞서 논의된 발달적 특성과 위기

가 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사회․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 행동이다. 교육부

(2023)에 따르면 2023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은 초등학생의 3.9%, 중학생의 1.3%, 고등학생

의 0.4%이며,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의 2.2%, 

중학생의 0.6%, 고등학생의 0.1%로 전년도 대

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학교폭력은 학교 

적응상의 문제, 자살 사고와 우울, 사회정서 

발달에의 어려움 등 청소년기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경은, 이수림, 2015; 남석인 

외, 2014; 서윤, 2014). 또한 학교폭력은 청소

년들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교사와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관계 속의 지지 체계를 

무너뜨린다(박재연, 2017). 소원해진 가족 관계

라는 맥락 속에서 자율성 및 정서적 안정을 

성취하고 친밀한 관계를 연습하는 것이 청소

년기의 발달과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

고 청소년기 사회․정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사회적 관계 맺기 어려움이 결국 부적응 문제

로 이어짐을 고려할 때(Meeus, 2016),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문헌들을 보면 부모 학대, 방임, 양육 

태도, 부모와의 애착 등 가정 및 가족 관련 

변인들(예, 박성숙 외, 2015; 이지현, 2016; 조

윤오, 2013)과 교사의 지지 결여, 학교 유해 

환경, 학교 규칙, 예방 교육의 유무 등 학교 

관련 변인들(예, 김은숙, 정현희, 2021; 김진숙 

등, 2014)이 학교폭력의 위험 요인으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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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어 왔다. 이들은 청소년기에만 국한되

는 위험 요인이 아니라 전 발달 시기에 걸쳐 

학교폭력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것들로, 올

바른 부모 교육과 학교 환경의 구축이 학교폭

력 문제의 예방 및 개입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학교폭력은 또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발달적 특성과 함께 이해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또래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진행된다. 학교폭력의 가해 행동에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또래의 동경을 받고

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깔려있다(Caravita et 

al., 2009; Volk et al., 2014). 또한 비행 친구 접

촉과 또래 동조,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적 또

래 문화 등이 학교폭력의 위험 요인으로 밝혀

졌다(예, 김은숙, 정현희, 2021; 김진숙 외, 

2014, 이지현, 2016). 따라서 또래 관계의 확장

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업이자, 동시에 학교

폭력 문제에의 취약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사회 인지의 발달로 타인의 

마음과 관점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 가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적 영역의 확대로 도덕 및 

관습의 상대화, 집단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심 등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즉, 도덕적 사

고와 비도덕적 행동(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

동)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는 시기이다. 

도덕적 사고에서의 (미)성숙함은 다른 변인의 

조절 및 매개 효과를 거쳐 (비)도덕적 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추론력

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또래 동조성이 높을 

경우 가해 행동에 더 참여하며, 도덕적 추론

은 공감을 향상시켜 가해 행동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은, 최수미, 

2016). 학교폭력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인지 능력의 향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

루어지고 있는 바(Bradshaw, 2015),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과 태도, 인권 감수성, 

사회․정서적 능력 등이 학교폭력 경험 및 방

관 행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향후 더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 정신병리

  2021 서울특별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서

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21)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은 자해/자살, 인터넷 중독, 약물/

도박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위기 경험

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기와 비교해 청소년

기에 주요 정신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요우울장애 및 양극성 

장애는 0.6%(아동기)에서 1.5%(청소년기)로, 파

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는 2.5%에서 6.2%

로, 물질 사용 장애는 0.1%에서 3.1%로, 섭식

장애는 1.0%에서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유병률

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Steinberg et al., 2015). 

  청소년기 정신 질환과 발달적 특성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정

서․행동적 취약성이 정신 병리 발달의 위험

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감정 기복은 청소년

기의 정서적 특징 중 하나로, 변동이 심한 정

서적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

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박지선, 2014; 전

지영, 조성제, 2021). 대부분의 청소년은 감정 

기복을 잘 조절하고 안정화된 정서를 확립해 

가지만,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기 조절의 어려

움 자체가 정신 병리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eeus, 2016).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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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감정 기복이 우울 및 불안 등 내현화 문

제뿐 아니라 비행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 그

리고 부정적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음

이 밝혀졌다(예, Maciejewski et al., 2014, 2019; 

Neumann et al., 2011; Silk et al., 2003). 구체적

으로 행복, 불안, 슬픔의 변동성이 모두 향후 

내재화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

데, 감정 기복은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지와 상관없이 정신 병리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분

노의 변동성은 향후 공격행동의 발달을 설명

하는데 있어 다른 기분의 변동성보다 큰 역할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umann et al., 

2011). 또한 청소년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또래 

관계와 이성 교제 중요성의 대두,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인 능력 

사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 기복이라는 특

징은 이러한 발달적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대

응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의 정신 병리 증상들은 아

동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Steinberg et al., 2015). 예를 들어, 아동기 우울

에서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주요 증상이라면, 

인지적으로 보다 성숙해진 청소년기에는 인지

적인 증상들(예, 무력감, 부정적 사고 패턴)이 

주요 기제로 대두된다. 

  셋째, 청소년기의 내적․외적 변화라는 발

달적 특성은 개별적인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 

요인들과 서로 다르게 영향을 맺고 있다. 예

를 들어, 섭식 장애의 경우, 청소년기 신체 및 

인지 발달로 인한 자기 개념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아동기보다 자신의 신체상 

평가에 더 몰두하는데, 이는 대중 매체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신체상, 주위 사람들의 평

가, 사회문화적 환경(예, 이성 교제에 대한 관

심 정도 및 용인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예, 

박윤영, & 이소연, 2019; 이은주, 2009; Gondoli 

et al., 2011). 또 다른 예로, 청소년기 중독 및 

약물/도박 경험은 앞서 언급한 위험 행동 추

구의 기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변연계의 

활성화로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미성

숙하여 중독에 취약한 발달적 특성이 있는 것

이다. 또한 또래 동조의 증가로 인해 약물/도

박 경험이 있는 또래와 이를 용인하는 또래 

문화에의 노출은 특히 청소년기에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이다. 

청소년 비행

  앞서 발달적 특징에 대한 언급에서 청소년

들이 왜 위험 행동에 취약한지는 이미 설명된 

바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발달심리학은 청소

년기 비행 및 위험 행동의 변화와 궤적을 추

적하고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서 청소년기 비

행의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해서 연구해 왔

다. Moffitt(1993)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

이들의 생애를 추적하여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행 행동을 보이는 

생애 지속형 비행집단과 아동기와 성인기에는 

비행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청소년기에 비

행 행동이 증가하는 청소년기 제한적 비행

집단을 규명하였는데,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

서도 비슷한 집단이 도출되었다(예, 정익중, 

2009). 생애 지속형 비행 집단은 아동기부터 

인지능력, 신경 발달적 요인, 가정환경, 또래 

관계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소년기 제한적 집단은 청소년

기 또래 관계, 특히 비행에 가담하는 또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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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이 큰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다(Moffitt 

& Caspi, 2001).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의 궤적을 추적하는 

발달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 비행과 관

련된 심리적, 환경적 기제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eijsers et al. (2012)은 

청소년 비행의 발달 궤적과 부모-자녀 관계

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503명의 

네덜란드 남학생을 만 7세부터 관찰하여 그

들의 비행 행동의 궤적을 도출해 본 결과, 

Moffitt(1993)의 생애 지속형 집단 및 청소년기 

제한적 집단과 각각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두 

집단과 함께 비행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집단, 

아동기에는 비행에 가담했으나 청소년기에는 

중단한 집단이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청소

년기에 부모-자녀 관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

였으나, 비행에 가담하지 않는 집단은 그 하

락 폭이 적었고 전 연령에 거쳐 부모-자녀 관

계가 가장 좋았다. 즉, 청소년기의 안정적 부

모-자녀 관계는 청소년들의 비행 가담을 막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집단은 어느 시기에 비행에 가담했든지 상관

없이 청소년기에 들어 부모와의 관계가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청소년기 제한

적 비행 집단은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 부모

와의 관계가 매우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는 비행에 관대한 또래 문

화에의 노출,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로 인한 

지지 체계 붕괴, 부모의 감독 소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과 예방

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이 청소

년기 사회․정서 문제의 위험 요인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변화는 새로운 적

응 과제를 제시하고 그동안 적응에 사용되었

던 정서․행동적 레퍼토리의 붕괴를 가져온다

는 점에서 사회․정서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발달상의 어려움

으로 인해 사회․정서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

으며, 더불어 이 시기의 위기 경험은 청소년

기 발달 과업 수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주요 이론과 연구를 통합하

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발달

적 관점으로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정서 문제를 예시로 들어, 청소

년기 사회정서 발달의 전반적 특성을 청소년

기 문제 이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

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전반적인 사회정서 발달 특

성을 다루는 데에 있어 국내외 이론과 연구를 

개관하여 보편적인 청소년기 발달 문제와 시

대적, 문화 특정적 문제 이해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계 및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기 발달의 특

성을 올바로 이해하면 청소년기 위기 실태와 

관련 요인에 대한 더 정확한 파악과 함께 위

기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을 선별 및 진단하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상담 

현장에서도 개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발

달상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발달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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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하는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하며, 이를 이론적인 틀에서 통합하려

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의 심도 있는 

이해와 적용을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청소년기 발달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정상 발달과 이상 심리의 경계에 대해 고려해

야 한다.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 감정 기복, 

위험 행동의 증가 등은 청소년기에는 정상 발

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나, 다른 발달 

시기에서는 정상 발달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

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기의 특성이 사회․정서 문제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어느 정도가 임상적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경계인

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Maciejewski et al. (2019)는 기분의 변동성이 적

응 문제로 이어지는 데에는 개인차가 존재하

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분의 변동성이 안

정화되고 정서 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분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못하고 이것이 적

응상 어려움으로 발전된 청소년 집단이 있음

을 발견하였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청

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실제 사회․정서 행

동의 연결 고리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하겠다.

  둘째,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발달적’ 접근

을 통해 위험 요인들이 실제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pathway)와 발달 궤적

(trajectory)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

며, 무엇보다도 그 연구 결과들을 청소년 문

제 예방 및 개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때, 변화하는 환경 속

에서 청소년기의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청소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종단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기의 위험 및 

보호 요인이 청소년기 사회․정서 문제와 어

떤 관련이 있는지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사

회․정서 문제가 성인기의 적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등 다른 발달 시기와의 연관성

이 더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

의 정신 병리의 발달에는 서로 다른 원인과 

발달적 경로가 작용하기 때문에(Cicchetti & 

Rogosch, 2002), 청소년기의 전반적 특성과 정

신 병리의 다양한 발달 궤적 사이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관찰 대상 중심적 접

근(person-centered approach; Muthén & Muthén, 

2000)을 통한 청소년 문제의 이해가 예방과 

개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적 기제를 

집단 전체 수준에서 분석하는 변인 중심적

(variable-centered) 방법론을 통해 집단 전체의 

전반적인 패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개

별 사례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는 정

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관찰 대상 중심적 발

달 연구 모형은 여러 층위의 표본을 아우르는 

집단 프로파일을 도출하여 발달상 단일 궤적

이 아닌 여러 발달 궤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개인차를 집단 수준으로 

파악하고, 발달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 특성에 맞는 개입과 예방 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이 가진 문제의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는 것을 넘어 청소년

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성장을 도모하는 긍정

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관점

을 더 도모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역량 발휘를 돕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는 성



유하나 / 청소년기 전반적 사회정서 발달과 발달적 위기

- 337 -

공적인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 청소년

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에 충분한 지지를 제공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강

점 발휘를 도모할 지지 체계 구축에도 힘을 

써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지지, 학교 

활동, 학교 전환기에 대한 지지 등이 청소년

들의 사회정서 역량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

다(예, Shubert et al., 2020). 실제로 긍정적 청

소년 발달 관점의 중요성과 정책 및 현장에서

의 시사점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청소년의 

인성 교육이나 사회정서역량을 증진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에 적용되어 왔다(예, 

김윤경, 2017; 김진호, 2006). 그러나 아직 광

범위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따

라서 앞으로 청소년이 가진 자원과 지지 체계

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 진행과 현장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 및 문

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계와 현장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현장

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실제 청소년 문제 예

방과 개입을 위해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 

현장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

년 발달 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도모해야 할 것이

다. 이 때, 연구 결과들의 실제 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현장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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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social-emotional challenges during adolescence and provide proper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dolescent development is needed. This paper summarize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and connects the adolescen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ir vulnerability to social-emotional problems. In addition, specific emotional and problem behavior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Suggestions and considerations for healthy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prevention/interven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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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 20년과 위(Wee)프로젝트: 쟁점과 과제

 우  지  향†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선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국가시책으로 출발한 ‘위(Wee)프로젝트’는 한국의 학교상담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학생

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정서 발달을 돕는 활동은 학교 교육에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Wee)프로젝트 관련 법령, 정책보고서, 통계, 학술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학교상담 20년의 현황과 쟁점을 개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학교상담 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상담 전담 행정관리 체

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학교상담 표준화 모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상담 전(全)학교-이원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교상담의 협업과 

연계의 집행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상담자의 정체성 확립과 소진에 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현장 실행연

구의 축적이 절실하다. 본 논의를 통해 한국의 학교상담이 시책(時策)사업으로 출발했던 프로

젝트에서 보편적 예방․발달 중심의 한국형 학교상담 제도로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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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05년 학교상담 인력이 법률 조문에 근거

하여 학교에 최초로 배치되었다. 그 후 20년

의 세월이 흘렀다. 본고에서는 학교상담 20년

의 역사를 살펴본 후, 학교상담과 Wee프로젝

트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상담자가 학교에 배치되고 3년이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위(Wee) 프로젝트 정책은 학

교상담의 정책집행단위였다. 학교상담과 함께 

한 위(Wee)프로젝트는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긍

정적이지만은 않다. 위(Wee) 프로젝트 정책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집

행되었다기보다는 ‘학교폭력’이나 ‘정신건강 

위기’라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추진된 이유로, 

5개년마다 수립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초해 정책의 큰 흐름이 정해지고 있는 실정

이었다(이정민, 2020; 정시영, 2018). 최근에 이

르러서는 정서위기 학생 지원정책이라는 상위

정책의 하위 집행전략으로 점차 경도되고 있

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상담(심리)학계 또는 

정신건강학계의 관점이나 전략들이 세밀한 검

토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육현

장에 도입되어 학교상담의 주요 업무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이슈에 따른 긴급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

과 이 대응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의 주

도권 갈등과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육체계에서 처음 등장한 학교상담이라

는 분야는 정체성도 모호하고 법적으로 그 역

할에 대해 규정된 바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

국 시책이나 하위집행 단위로 역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학교상담과 위프로젝

트는 양적 확장의 모습을 보이지만 질적 측면

에서 학교상담의 체제가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교육계나 학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에

서는 학교상담 20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학

교상담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외연을 확장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Wee)프로젝트 관련 법령, 정책

보고서, 통계, 학술자료 등의 문헌 자료를 통

해 1)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현재 시점인 2024년까지의 20년의 흐름에 대

해 살펴보고 2) Wee프로젝트와 관련된 학교상

담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3)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주목해야 할 학교상담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학교상

담을 둘러싼 쟁점이 다각적인 측면이 있기에 

정책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으며 이는 추후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 되기

를 기대한다.

Wee프로젝트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학교상담이라는 용어는 1950

년대에 도입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전문인력 배치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

어졌다(표 1). 초․중등학교 학생상담 정책은 

교도교사 제도, 교육청 단위의 학생상담 자원

봉사 제도와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거쳐 현재

의 위(Wee) 프로젝트에 이르렀다(김인규, 2012; 

이정민, 2021).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전문상담

교사 제도와 위(Wee)프로젝트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학생상담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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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 용

1950년대

▸ 1952년 미국교육사정단의 활동

▸ 1953년 대한교육연합회, 상담과 생활지도이론 연구

▸ 1957년 카운슬러 교사제도

▸ 1958년 교도교사 제도

1990년대

▸ 각 학교에 진로상담부 신설*

▸ 교도교사를 진로상담교사로 명칭 변경*

▸ 1999년 전문상담교사 명칭 처음 등장

   * 진로상담부 신설과 진로상담교사 명칭이 시작된 년도는 불분명함

2000년대

▸ 2003년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구분

▸ 2003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조문 신설

▸ 2005년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시작**

▸ 2007년 전문상담교사 학교 배치 시작

▸ 2008년 Wee프로젝트 시작

   ** 2000년부터 전문상담순회교사가 배치되었다는 자료도 있으나 조문에 

의해 시행된 것은 2005년임

2010년대~2024년

▸ 2011년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시작

▸ (일부)지역교육청 중 전문상담전문직 배치

▸ 전문상담교사 수퍼비전, 멘토링제 시행 확대

표 1. 학교상담과 Wee프로젝트의 역사

불가분의 관계이다(김인규, 2009). 또한, 비교

과 전임 상담교사가 제도화된 것이 ‘전문상담

교사 제도’이고 범국가적으로 학생상담의 체

제를 갖추게 된 계기가 위(Wee)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으며, 전문상담교사가 위(Wee) 프로젝

트의 주된 정책집행자이므로 두 정책은 같은 

맥락에 위치해 있다(이정민, 2021). 2003년 전

문상담교사 배치 조문 신설 이후, 2005년에 

처음으로 전문상담순회교사제도가 법률에 근

거하여 운영되었고, 2007년에는 전국 학교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

심으로 배치되었으나, 이후 중학교와 일반고

등학교,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로 확대되었다

(주소현, 김동일, 2024; 한유나, 오인수, 2023). 

2010년 이후 위(Wee)프로젝트가 확대 추진되

면서 일부 지역교육청에는 학교상담 장학사가 

배치되었고, 전문상담 슈퍼비전과 멘토링제가 

시행되었다. 

  위(Wee)프로젝트는 2008년 교육부 시책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개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위(Wee)프로젝트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학교 적응이 힘든 학생들을 지원하는 통합지

원 서비스로, 학업 중단 위기, 교우 관계 갈등, 

학교폭력 피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단계의 학생안

전망으로 구성되었는데, 위클래스(Wee class)는 

학교 내 심리․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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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제공하는 일종의 ‘상담실’이다.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Wee 

center)가,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Wee school)

이 도입됐다. 심리적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

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서비스인 셈

이다. 2023년 기준으로 위클래스(Wee class)는 

8,863개, 위센터(Wee center)는 203개소, 위스쿨

(Wee school)은 17개교, 가정형 위센터는 19개

소, 병원형 위센터는 14개소로 확대되었다. 

  2005년 학교상담 전문인력이 학교에 처음 

배치되었던 초기에는 학생상담 정책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연계 체제로 기능

하였다. 치료적 개입을 중시하는 일반상담과

는 달리,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활동의 일환

으로 수행되는 학생상담은 목적과 역할 등의 

측면에서 예방․발달․종합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손현동, 2007; 김계현 외, 

2009). 그러나 2011년 이후 학교폭력과 학생들

의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 주제가 되면

서 이를 학교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긴급하게 전환되었다.

  Wee프로젝트는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2011년 이후

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이 

학교상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정민, 

2020; 이정민, 정제영, 2022). 당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의학적 해

결방안 마련이라는 정책문제가 집중되면서 다

양한 대안이 제시되었고, Wee프로젝트가 정신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하여 실시되었다

(민혜영, 강경석, 2015)고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2011년 정신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Wee프로젝트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학생상담 인력의 전문성 문제와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통한 학생상담의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신의진 외, 2011; 

이정민, 2021).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학교상

담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신보건 모델과 위계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

이라는 개선안 도출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학교상담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본고의 논의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2020년 이후 학생상담은 교육복지 영역의 

협력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상담을 집행 실무단위로 배치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2024년 교육부는 Wee프로젝트의 

기능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회정서와 마음건강 중심 기능 및 

대상 확대, 학교 안팎 통합지원 체계 구축, 

Wee클래스 및 센터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07.02.). 이러한 개편과 확

대 정책은 학교상담 정책이 정신보건 영역과 

교육복지 영역의 하위 실행단위로 편제되어 

운영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상담의 현황

  위(Wee)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예

산을 투자해 학교상담의 체계화를 시도했다

는 점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학교상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였

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김인

규, 2022). 2008년 위프로젝트가 첫걸음을 디

뎠던 시기에 제기되었던 정신건강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서도 학교상담

은 20여 년의 시간 속에 양적 확대라는 성과

는 이루었다. 다만 그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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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상담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개발원(2011a)과 이정민(2022)의 연구결과 비교

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담영역의 질적 성과

가 가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몇몇 교원단체들의 설문

조사로 그 성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13

년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 1447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원

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 두 번

째 순위로 위프로젝트(15%)를 꼽았다(매일경

제, 2013.2.4.).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

육시민단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가 2013년 4월 현직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대책인 위(Wee)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만 

절반이 넘는 교사(6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한국일보, 2013.5.14.). 정부시책으로 출발한 

위프로젝트는 학교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

되어 학교상담자를 초등학교 학교급까지 2011

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도입 당시 3년 시한이

었던 위프로젝트는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

었고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온라인 상담시스

템과 현장 학교상담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업

무까지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갔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교

육개발원에서 학교상담 발전방안으로 제시했

던 ‘발전기’와 ‘안정기’(한국교육개발원, 2011a) 

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2022)은 학교상담의 정책 흐름을 경로-

층화-전화-표류로 설명했는데, 최근 학교상담

이 마주한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011년에 제시한 학교상담 발전 

방향 도식과 2022년의 이정민의 연구에서 제

시한 도식을 비교(그림 1)해 보았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경

로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거쳐, 위기학생 선별

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층화가 이루어졌으나 

전환단계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와 개입

으로 인해 고유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표

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8년에 

출발한 위(Wee)프로젝트는 교육학계나 상담(심

리)학계의 전문성 부족과 체계 정비의 미비함

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책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

체성을 유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분석은 일

면 타당해 보인다.

  2011년 학교상담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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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내 용
실현 여부

(2024.9.10.기준)

관련법률 정비 학교상담법 제정 ×

학교상담 정책 국가적 학교상담 정책 수립과 추진 △

행정체제 구축

Wee 프로젝트 전담 행정 체제 구축 ×

Wee 프로젝트 전문가 자문체제 구축 ○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신설 ×

교육(지원)청 내 Wee 프로젝트 전담기구 신설 ×

학교상담 전문 장학사 제도 신설 △

상담교사의 승진경로 확보(수석교사 등) ×

학교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

상담교사 증원 학생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추가 배치 ×

학교상담 통합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통합운영 ×

교육개발원(2011b)의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재정리

* ○(실현), △(부분 실현), ×(미실현) 

표 2. Wee프로젝트 발전방안(2011)의 실현 점검

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학교상담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제시한 바 있다. 과연 이 청사진

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을까? 한두 가지 항목 

이외에는 모두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

로 남았다. 이 과제들은 학교상담이 출발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쟁점들이다. 당시 여러 가지 제안 사

항들이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유의미한 내

용들만 별도로 재구성해 보았다(표 2). Wee 프

로젝트를 전담하는 행정체제는 존재하지만 학

교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

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장의 요구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학교상담의 체계 확장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외부

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도 이러한 한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

상담 담당 장학사의 배치와 상담교사의 승진

경로 보장 또는 학교상담 수석교사 신설 등

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특히 진로진학상담

교사와의 통합 운영의 경우 학교상담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영역으로 분리되어 있

는 점은, 학계나 교육계의 학제 간 통합의 역

량이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2024년 현재까지 

학교상담이 지원체계의 부실함 속에서도 그 

명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적 필요

와 현장의 긍정적 평가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중심으로 

‘학교상담법’제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의료

인에 대해서는「의료법」, 사서에 대해서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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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법」, 영양사는「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그 자격․직무․책임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

율이 이루어지나, 상담전문가에 대해서는 체

계적인 법률적 규율(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

고 있어 그 자격․직무․책임 등에 대해서 모

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

이다(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즉, 전문상담

교사에 대응되는 상담전문가에 대한 법이 부

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상담법이 제정되

기 전에 상담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선

행되는 것이 법률의 체계상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하규영, 허난설, 이지향, 이상민, 2020). 

현재까지 상담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민간의 상담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학회와 정

신건강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로 법률제정 논

의가 지연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학교상담 관

련 법률제정 관련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 정책효과 사이에 이미 형성된 견고한 인

과 고리를 제거하고, 굳이 다양한 이익 집단

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학

생상담 입법을 추진할 만한 동기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이정민, 정제영, 2022). 한편 최근 

‘(가칭)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을 정부의 

관련 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데,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법’, ‘학생맞춤형

통합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교육

부, 2024). 이러한 법안들은 학교상담과 간접

적으로 관련되는 법안으로, 직접적으로 학교

상담 체계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논  의

  위에서 살펴본 학교상담 20년의 역사와 

Wee프로젝트의 현황을 토대로 학교상담을 둘

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상담 행정체계

  그동안 학교상담에 관한 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상담자의 직무 및 역

할 갈등이다. 이는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간극이 존

재함을 방증한다(이정민, 정제영, 2022). 이러

한 간극은 학교상담 행정체계의 미비를 의미

한다. 

  한국의 학교상담은 1950년대 전후 미국 교

육사정단의 활동에서 시작되었지만, 2008년 

Wee프로젝트라는 시책이 도입되면서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Wee프

로젝트는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

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

여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특임센터가 운영하였는데 2024년 1월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연구․지원

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4대 비교과 

영역이라는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등

의 네 분과 가운데 관련 법령이 없는 영역은 

상담이 유일하다. 즉 학교상담법은 물론 상담

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규가 없어 현장 담당

자의 재량보다는 행정부서의 통제를 받아 좌

지우지되고 있어서 체계적 지원과 관리는 유

명무실할 수밖에 없다(오효정, 2022).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상담 담당자들이 

고유한 업무 전담팀 또는 시․도 교육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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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관련 장학사와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가 필

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즉, 학교상

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학교상담

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오효

정, 2022; 조윤경, 정지영, 임은미, 2018). 정책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학교상담 관리

체계, 직종 간 직무 명확화, 학교상담 교육행

정직 배치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제

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

교상담 체계나 내용에 대한 담론이 현장 중심

으로 형성되지 않은 학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학교상담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

해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와 정책 개선이 필요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상담에 특

화된 전문적인 행정관리와 전문인력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학교상담 표준화 모형

  학교상담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

가 단위의 학교상담 표준화 모형에 대한 공론

화(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는 여전히 답

보 상태이다. 각 학교는 개별 상담 인력에 의

존하여 학교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정책 

운영의 혼선과 담당자의 부담을 초래했다. 각

각의 학교에서 개별 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개별학교 단위에 적합하거

나 적합하다고 권유되는 방식으로 학교상담을 

운영해 왔다. 개별성과 특수성이 고려된다는 

것은 물론 타당하지만 기본 모형이 부재한 속

에 개별성과 특수성이 유일한 학교상담 논거

가 되면 정책운영의 혼선과 담당자들의 무한

헌신만 요구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결국 학

교관리자와 일반 교과교사들의 목소리가 중심

이 되고 소수자인 학교상담 담당자들의 업무

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2009년 

출발한 Wee프로젝트는 조기발견과 예방적 개

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1년 이후 고위기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

어나고 있다(이정민, 2021; 선미란, 김미희, 이

미나, 2019)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보편적이

고 일상적인 상담교육 모형을 도입하여 학습,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한다(이정민, 정제영, 2022)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다. 

  해외사례 연구에 의하면 종합적 학교상담모

형을 적용한 국가(미국, 대만, 터키, 이스라엘)

와 기존의 개인상담 치료모형을 적용한 국가

(영국, 일본), 학교상담 관련 제도와 법령이 잘 

갖춰지거나 학교상담의 정체성이 분명한 국가 

등이 있다(성현모, 이상민, 2017). 독일의 학교

사회복지 모델은 전통적 임상모델, 학교변화

모델, 지역사회 - 학교 모델,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학교-지역사회 - 학생 관계 모델 등 다양

한 실천모델을 포함하고 있다(조미숙, 2004). 

이러한 모델은 학생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체계

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학교

상담도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탐색하여 각 학

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상담이 체계와 인력을 갖추었던 2000년

대 초기에 학교상담 표준모형과 학교상담 정

체성에 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이 현재 학생상담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양

산하였다. 따라서 학교상담이 체계와 인력을 

갖추어 출발했던 2005년을 시점으로 20년이 

지난 현재 한국형 학교상담 표준 모형에 대한 

공론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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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교상담은 일반 

심리 상담과 달리, 발달적 접근과 예방을 중

시하며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학교상담은 학

교라는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상담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일부 위기 

학생 중심의 치료적 모형이 아니라 모든 학생

대상의 발달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예방적이

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정비되어야 한다(이

정민, 2021). 2011년의 위(Wee)프로젝트 발전방

안 보고서에도 학생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학

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큰 틀 안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교육개발원, 2011b). 또한 위프로젝트의 이

론적 모형에 대해 발달적 접근과 치료적 접근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지만 실

제는 치료적 접근에 더 근접해 있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교육개발원, 2011b). 실례로 

부적응의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 병리적

인 접근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학교상

담에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당시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한 후속연구가 제안되었지만, 심층연

구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20년의 학교상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논란

과 이슈로 이어졌던 Wee프로젝트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정서

위기학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기학생 지원은 학교상담의 부분적인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상담은 전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상적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상담은 

상담(심리)학계나 정신건강학계의 관점에 경도

되었는데, 교육적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학교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상담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학교상담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왜곡도 극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학교상담의 외연을 확장하여 보편

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발달 중심의 표준화 

모형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관

심이 필요하다.

학교상담 전(全)학교- 이원화 모델

  

  2008년 등장한 위(Wee)프로젝트는 행정적 

전략모델로 출발한 단기 시책이었지만 이제는 

학교상담 고유의 정책과 전략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상담 전(全)학교-이

원화 모델(그림 2)’을 제안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全)학교 학교상담 모델(오인수, 

2010)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예방 및 발

달 지원 경로와 위기 지원 경로를 이원화하여 

효율적인 학교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최근 교육부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정책을 발표(교육부, 

2024)하였는데, Wee센터 기능을 마음건강 안

정망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

러한 교육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면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원화 모델은 더욱 설득

력을 가진다. Wee클래스는 예방과 발달에 초

점을 둔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Wee센터는 학

교 내에서 의뢰한 정서위기 학생들에 대한 치

료 중심의 상담체계로 운영되는 방식을 염두

에 둔 모델이다. 예방 및 발달지원 학교상담

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위기 지원 학

교상담은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학교상담은 

위기지원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예방 및 발달 지

원 상담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현장의 

교육과정 연계형 상담교육 활동도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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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교상담 전(全)학교-이원화 모델

학교 내에서 예방과 발달을 지원하는 학교상

담 체제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교과-비교과 

융합형 상담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

어야 한다. 이는 상담 프로그램과 교과교육과

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학제 간 교육과정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교과에서 정서표현의 의

미에 대해 다루고, 영어교과에서 영미권 문화

의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하고, 음악 

시간에 정서를 표현하는 작사와 작곡활동을 

하면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하는 교과-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때 학교상담자는 코티칭(co-teaching)

의 형식으로 전체 프로그램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방 및 발달 지원의 체계가 

가지는 장점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상담 교

육 활동으로(오인수, 2010) 학교상담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2교육과

정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삶과 연계한 수

업’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형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과연계형 인성교육의 구현이 

가능하다. 다만, 이원화 모델 적용 시 비중의 

문제와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상담행정, 학교상

담 평가 및 학교상담 연구가 밑받침되어야 함

은 물론이다.

  그동안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상담 정책

은 주로 위기학생 중심의 처방적 관점에서 집

행되어 왔는데, 개인의 잠재 능력 계발에 초

점을 둔 발달적 관점도 포함해야 한다(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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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정민, 2021). 학교상담은 치료적 개입

이 아닌 일상적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이정민, 2022)는 최근 선행연구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학생 담론과 위기학

생에 대한 병리적 관점의 배려가 또 다른 배

제의 형식으로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계속 제시되었다(교육개발원, 

2011b; 김미란, 2012). 이러한 우려가 학교상담

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거부감으로 표출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위기학생 

대상의 치료적 개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생 대상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학교상담 체계가 그 외연을 확장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학교상담이 치료적 개입보다는 상담․교육

적 개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 

인력과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한 

명의 상담교사가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현실

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인원수에 따른 복수

의 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예방과 발달 중심의 상담교육활

동을 전담하는 학교상담자와 위기학생의 발굴

과 연계를 담당하는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구

분하여 운영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

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학교

상담자를 별도 채용하여 복수로 운영하거나 

상담영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상담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간의 학교상담 연구에서 위기지

원 상담 영역에 대한 논의는 많았기에 본고에

서는 예방과 발달 중심의 상담 영역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라는 교육체계에

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적응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진로상담, 학습상담, 관계고민 

상담, 이성문제 상담,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상담의 정체

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상

담이나 대인관계 상담, 마음건강 교육의 영역

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 진로상담에 대해 조

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출발했던 제도가 

진로진학전담교사체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진

로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와 필

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진로진학상담’이라는 

중등교원 자격이 2011년에 신설되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진로전담교사’라는 명칭으로 바뀌

었고, 교육 관련 행정부처 및 학교에서도 ‘진

로전담교사’로 호칭하고 있다. 명칭의 변경이 

가지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아직 없다. 진로영역에서 상담

부문을 특화시켰던 명칭인데 삭제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

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할 것이지만, 학생 대

상의 질 높은 진로상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

가의 질문은 시급히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진로상담의 청소년상

담 영역 중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정서적 어

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진로 영역에서 희망을 

찾았을 때 매우 빠르게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

하는 사례가 많다. 국내의 진로 성과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최윤정, 이지은, 2014)에 

따르면, 다양한 성과 변인 중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등과 같은 정서․성격적 변인이 

약 40% 이상 많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다(최윤정, 

이지은, 2014). 또 다른 연구(이지은, 이제경, 

2015)에서는 진로문제가 심리적 문제와 밀접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58 -

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애착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진로문제와 함께 

연구된 비중이 높았음(선혜연 외, 2016)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학교상담

이라는 큰 틀에서 진로상담과 심리․정서상담

의 영역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정책의 방향도 통합적 방향으로 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학교상담의 협업과 연계

  현재 정부는 의료, 심리상담, 복지 등 개별 

서비스 수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의 제공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이만우, 2023). 같은 맥

락에서 2020년 이후, 학교상담을 둘러싼 정신

건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요청이 증가

하고 있다(정재엽 외 2020; 뉴시스 2023.12.29.; 

매일일보 2023.10.18.). 이에 따라 학교상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학교상담의 개념과 내용에 

따른 정책 집행 전략이 요구된다. 이미 연계

와 협력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특정 영역의 행정 집행력을 선점하기 위해 

학교상담이 도구화되는 것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2023년 전문상담사법 법제화 추진 경과에 

대한 주제 강연의 한 발표자는 “심리상담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또 다른 영역으로 존

재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상담은 대학이나 대

학원에서 마음건강 체계의 한 축으로 확고하

게 자리매김하기 보다는 유령처럼 떠도는 양

상을 보인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뉴스앤

잡, 2023.12.12.). 현재 학교상담도 마찬가지 상

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학교보건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

시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 허민숙, 2021). 현재「위(Wee) 프로젝

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문상담

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학생에 대한 종

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의 제공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직

무 구분 없이 각 학교나 교육청의 상황에 따

라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를 하고 있

어 학교상담자들의 역할 정체성 혼란의 주요 

주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학교보건법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건

강검사를 학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

체가 되어 진행하도록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

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

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

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

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

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되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번호 2203258). 학생 대상의 정신건강 관련 검

사도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

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효과적인 징후발견과 

치료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전문기관의 검사

를 거친 후 ‘온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신속하

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학교

에서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경

우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로 효과적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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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선별된 학

생들에 대한 낙인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전

문기관 연계 시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분

명하지 않다는 문제,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하

는 학부모들에게 정신건강 전문가도 아닌 상

담교사들이 안내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의료법

이나 상담윤리에 저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다면 다른 방식의 개입이 더 전문적이고 효과

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

강문제는 공중보건 영역의 개입이 필요한 영

역(이주용, 이은진, 백형의, 2022)이라는 관점

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상담 담당자가 교육과정과 연계하

여 상담활동을 운영하려면 교내 다양한 부서

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

는 상담 전문가가 학교 내에서 협력 구조를 

조직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

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상담 체계가 중등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여 학교상담자들의 고충이 

크다. 다양한 정신건강, 교육복지 영역의 연계

와 협업 사안에 대해 학교상담자 1인이 결정

하고 운영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학교상담이라는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

동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운

영전략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인의 역량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모색되

어야 한다. 

  학교상담의 협업과 연계의 운영전략도 결국 

학교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

다. 학교상담이 다루는 영역과 운영 주체의 

업무 내용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협업과 연계

의 전략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상

담이 처음 도입되고 10여 년이 지난 시점은 

출발점이자 과도기였기에 학교상담자들은 정

책의 변화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상담에 요구되는 세부 행정 업무는 더욱 

많아져, 학교상담자의 정체성 혼란과 업무 과

부하로 인한 소진에 직면해 있다(강미경, 이은

설, 2024; 박근영, 임은미, 2014; 황지선, 2022). 

분명한 학교상담 정체성의 확보와 학교상담 

표준모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상담 영역

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시책에 좌지

우지되면서 이정민(2022)의 말대로 ‘표류’하게 

될 것이다. 학교 상담실과 지역 마음건강 센

터(정신건강의학과, 사설 심리상담센터)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학생들을 신속하

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상담

자들이 교사, 학부모와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

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구

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상담자의 정체성과 소진

  한국의 학교상담자에 대한 연구는 진로진학

전담교사에 비해 양적으로 많았으나(최정아, 

이혜은, 2018), 이러한 학계의 성과는 학교상

담 체계를 마련하거나 학교상담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했다. 이

애선과 정여주(2023)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자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선화 외(2023)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와 일반상담자 

두 집단에서 전문직 정체성과 심리적 소진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문상담교사

의 전문직 정체성이 일반상담자보다 낮고, 심

리적 소진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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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상담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은 사범대 교과교사들의 정체성 논란과도 

유사하다. 학교상담 인력은 ‘전문상담교사’라

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교사와 상담사의 중

간 지점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전문상

담사 또는 심리상담사의 영역과 교사라는 역

할의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에서 배출한 교사들도 처음에는 모학문에 근

거한 교과내용학에 경도되어 학문의 지식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제

는 다르다. 모학문의 내용을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체계 속

에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즉 교과교육학

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교원양

성기관에서도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박상

완, 2007; 박수정, 맹재숙, 우현정, 2016; 백종

민, 2021; 송진주, Jiao Jian, 나승일, 2023). 전

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의 맥락 속에 있다. 도

입기와 과도기에는 상담(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요구받는 

것이 많았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상담(심리)학의 내용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따라서 학교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상담(심리)

학이라는 학문에 토대하여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상담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김인규, 

2009; 신의진, 2011)은 정신건강의학계와 심리

상담 전문가들의 갈등(의협신문, 2022.5.30.)으

로 관심 밖의 이슈가 되었지만, 정체성 확립

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논의 주제이

다. 한국의 상담사 자격은 보건복지부와 여성

가족부의 감독을 받으며, 이는 상담사법이 제

정되더라도 교육부 관할의 ‘교사’자격으로 임

용된 학교상담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하규영, 허난설, 이지향, 이상민, 2020). 

대만의 경우, 심리사법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전문상담교사는 그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도 2018년 미국상담협회에서 미국

학교상담협회가 분리․독립하였다. 최근 2024

년 9월에 발의된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

문상담서비스법안(국회입법예고, 2024)’에서 제

시하는 상담영역에 학교상담은 명시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 한국도 향후 비슷한 방식으

로 분리․독립의 경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 자격으로 임용된 학교상담자들

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학교상담의 개

념과 표준모형,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

구가 절실하다. 

  학교상담은 발달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의 

예방을 지향하고 교육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

문에 학교상담자에게는 일반 상담자와는 다른 

역할과 능력이 요구된다(강진령, 손현동, 2006). 

학교상담은 상담사(치료자)의 역할이 아닌, 상

담교육활동으로 자기 독자성과 정체성을 가져

야 한다. 2005년 학교상담이 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출발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학교상담

자의 정체성은 민간 전문상담자 또는 정신건

강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논의되어 왔

다. 그러다 보니 학교상담자는 정신건강 의료

인 또는 민간 전문상담자의 훈련과정과 비슷

한 방식의 수련을 거치지 않아 비전문성이라

는 관점이 우세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은 2023년 이후 (심리)상담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의

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

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심리)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 만한 제

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뉴스앤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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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담학계

는 “심리상담분야는 국가 체계로 NCS(국가직

무능력표준)가 있어서, NCS의 직무능력체계를 

통해 의료계와 구별됨을 확인했다”고 반론했

다. 학교상담자도 마찬가지 논리로 학교상담

자의 직무영역으로 구별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보

여주는 것처럼 ‘교사’라는 직제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고유의 역할과 정체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향후 학교상담자의 고유한 정체성

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어 타 직종의 전문성 

기준에 일방적으로 맞추어 ‘전문상담교사의 

비전문성’을 왜곡하여 규정하는 일은 줄어들

길 바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상담자들은 과도

한 업무와 역할 갈등으로 인한 소진을 경험한

다(강미경, 이은설, 2024; 박근영, 주소현, 김동

일, 2024; 임은미, 2014; 한유나, 오인수, 2023; 

황지선, 2022). 학계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대상

으로 소진 관련 연구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학계의 연구가 상담인력의 소진을 예방

하는 행정체계나 시스템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

에서 학교상담자들의 소진의 원인에 대해 학

교상담 외 업무 부과와 행정체계의 지원 부재

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상담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 내 지

원과 상담자의 자기 돌봄 전략이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학교상담자의 정체성 확립과 직

무 만족도를 높이는 직무환경 조성도 중요하

다. 학교상담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램이나 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자

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간의 경

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교상담자들

의 소진을 줄여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

교상담자의 소진이 교과교사들의 소진과 어떻

게 같은 맥락에 있고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학교상담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현장연구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말은 자주 사용된

다. 정책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현장에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

미일 것이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을 다루는 학교상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사례를 관찰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져야 하

고 그 속에서 답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

으로 각 영역 학교상담 전문가의 양성체계 구

축에 대해 연구하고, 학교상담 모형과 도구를 

개발하며, 학교상담 개입 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교육과 상담의 접점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 

상담의 상호성장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전망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분야의 강점중심 

상담접근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

고 이를 활용하여 취약점과 문제를 극복하거

나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자신과 문제를 보도

록 돕는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강점

기반 교육은 학습자가 가진 강점과 일맥상통

하는 교육방법과 교육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습

자와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내담자

의 성장과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습자들이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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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통합적으로 배울 것을 강조하는 추세 속

에서 범교육과정 주제학습, 통합교육과정, 간

학문적 학습, 융합교육 등이 관심의 영역이 

되었다. 상담 분야의 소재는 본질적으로 통

합적이고 융합적이어서 여러 다른 종류의 지

식을 통합적으로 다루는데 유연하다(이윤주, 

2015). 교육 연구와 상담 연구 모두 현장에 밀

착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교육과 상담의 

연구는 현장과 연계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학교상담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현장

연구 성과가 축적될 때 정체성도 확보될 수 

있다. 그 사례로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학교적응력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김

은옥, 유형근, 신효선, 2008), 초-중 전환기 정

서․행동 관심군의 정서능력과 학교적응력 향

상을 위한 정서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김경인, 손영미, 2023),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

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개발(유은정, 이종연, 2022)등이 있다. 또한 교

과교사와 함께 심리상담 교육활동을 융합수업

의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학생강사단이 이끈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우지향, 박승민, 

신혜정, 2024). 이러한 연구들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심리교육 활동을 통해 일반 학생들

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성과

와 Wee클래스(학교상담실)에 대한 부정적 편

견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

미가 있다. 이러한 학교상담 현장 연구물이 

많이 축적되어야 학교상담 정체성 확보가 가

능하며, 예방과 발달 중심의 학교상담으로의 

외연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담영역의 성과가 가지는 비

가시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여, Wee프로젝트

의 성과나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

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이나 프로

그램 평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연계형 상담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실행 연구 사례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생들

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Wee프로젝트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

상담을 견인하고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효과를 거두었다. 2009년 시작된 위

(Wee)프로젝트에서 위클래스(Wee class)는 조기

발견 및 예방적 개입, 위센터(Wee center)는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서비스, 위스쿨(Wee 

school)은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대상의 지원으로 설계되었다(선미란, 김미

희, 이미나, 2019; 이정민, 2021). 그런데 위클

래스가 고위기학생 선별 및 치료 기관 연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

고 있다. 위클래스가 본래의 조기발견 및 예

방적 개입 중심의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체계의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마

음건강체계에 대한 조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

한데, 진단과 치유를 위한 위센터의 업무체계 

변화에 중심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의 본령인 위클래스의 역할과 정체성

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학교상담 전

(全)학교-이원화 모델은 의미가 있다. 예방과 

발달 중심의 Wee클래스 상담체계와 위기학생 

지원 중심의 Wee센터로 이원화하여 효율적으

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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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project)는 일시적인 문제해결을 위

해 임시방편으로 조직한 전략단위이다. 일정

한 기간 안에 시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이다. 이제 초기의 프로젝트 과

업은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교상담’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학교상담의 외연을 

확장하여 진로상담, 학습상담, 대인관계상담, 

정서발달상담, 정서위기학생 연계 등을 포괄

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반학생 대상

의 보편적인 상담(교육) 개입 활동을 통해 건

강한 정서발달을 돕는 학교상담 본연의 기능

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교상담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동체의 지

원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성장

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라는 개념은 

시․공간적인 의미뿐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는 

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

상담과는 차별적인 정체성이 도출될 수 있다. 

그동안 학교상담은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위

기청소년 담론(김미란, 2012)이나 치료를 위한 

임상모델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제 사회문화

적 모델에 기반한 학교공동체의 지원과 개입

이라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학교상담이 그 

중심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학

교 안의 좋은 대인관계(교우관계, 사제관계, 

선후배 관계 등)와 사회적 지지체계(교과수업, 

동아리 활동,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정서발달

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상담과 차별

성을 가진 학교상담의 교육적 개입 방안에 대

한 모색은 한국형 학교상담 모형 논의의 출발

점이 될 것이다. 

  본 논의는 학교상담 2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현황과 쟁점을 개관하여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에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

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와 정

책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대안

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동안의 한국 

학교상담이 기여한 학교폭력예방과 학업중단

예방 등의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심층분석이 

양적․질적 분석 및 종단 연구방법 등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하고 본 논의를 통해 한국의 학교상담이 시책

(時策)사업으로 출발했던 프로젝트에서 보편적 

예방․발달 중심의 한국형 학교상담 제도로 

확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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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Years of School Counseling 

and the Wee Project: Issue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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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 Project,” initiated as a national policy, is inseparable from school counseling in South Korea. 

Activities that support student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school education.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20 

years of school counseling based on literature such as laws, policy reports, statistics, and academic 

materials related to the Wee project. By analyzing the status and issue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is 

study seeks to provide insights for building a school counseling system that fosters students’ healthy 

growth.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dedicated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for 

school counseling. Second, mentioned the need for public discussion regarding a standardized model for 

school counseling and proposed the ‘School-wide Dual-track Model’ as an alternative. Third, a review of 

strategies for implementing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within school counseling is required. Fourth, 

measures must be devise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school counselors and address burnout. Fifth, it is 

essential to accumulate field-based research on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school counseling programs. 

Through this discussion, it is hoped that school counseling in Korea can evolve from a policy-driven 

project into a Korean-style school counseling system focused on universal prevention and developmental 

approaches.

Key words : School Counseling, Wee Project, Wee class, School Counseling Model, School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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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의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논  의’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참고문헌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참고문헌’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참고문헌의 내용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 첫 줄부터

                     여백;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첫째줄; 내어쓰기 4

                     정렬; 양쪽 혼합

   [영문초록]

   영문제목          *휴먼명조, 16호, 진하게, 가운데, 페이지를 바꾸어서 시작

                      [‘영문제목’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요]

   영문초록시작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영문초록시작’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요] 

   Keywords:            *휴먼명조, 9호, 이탤릭체,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부록이 있을 경우 페이지를 바꾸십시오]

   부 록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부 록’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부록의 제목       *휴먼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부록이 여러 개인 경우 부록마다 일련번호를 붙임)

   부록의 내용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3. ANOVA(Analysis of Variance) 결과에 대한 제시

평이한 다원설계(factorial design)까지는 본문에 풀어쓰고 유의한 경우 유의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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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p, MSE, 및 효과크기( ,  , d, f 등)를 제시한다. 그러나 설계가 복잡해질수록(예: 집단내/집단

간, 위계적 설계 등) 분석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ANOVA표를 제시한다. 이 때 MSE를 제외한 

SS와 MS는 생략하되 효과크기는 반드시 제시한다. ANOVA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ANOVA표의 예시)

 

변산원 df F  p

집단간

  인지(A) 2 .80 .05 .52

  감정(B) 1 5.57* .14 .03

  AxB 2 1.64 .18 .20

  집단내 오차(S/AB) 30 (20.05)

집단내

  시점(C) 4 1.52 .05 .20

  CxA 6 2.52* .22 .03

  CxB 3 3.98** .26 .01

  CxAxB 6 0.30 .02 .70

  집단내 오차(CxS/AB) 120 (1.4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p < .05, **p < .01

4. 편집다지인 적용 후 검토 시 주의사항

저자의 수정사항을 파란색 또는 붉은색 글씨로 표시한다. 단, 파일의 환경이나 서체 등은 그대로 

두고 내용 수정만 한다.

5. 저자의 이름과 소속

투고하는 원고에 저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투고 시 저자 정보, 사사표기 및 

연구지원 정보, 학위논문의 출판에 대한 알림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양식 투고 신청서에 기록하며 투

고하는 원고에서 생략한다. 게재 확정 후 편집단계에서 저자 이름과 소속 정보를 원고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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